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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금주의 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
님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
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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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2020년도 세계한인교회주소록’ 발행
본지 부설 출판사 히스핑

거가 3년 만에 2020년 세계

한인교회주소록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도(11월

말) 미국내 52개 주 한인교회 

수는 총 3,932개로, 본지가 3

년 전 출간한 2017년 세계한

인교회주소록에 비해 약간의 

감소세(2016년말 4,018개)를 

보였다. 

또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78개국의 한인교회

는 1,456개로 나타났다. 

본지가 발행한 ‘세계한인

교회주소록’에 따르면 2019

년 11월 현재 미국내 한인교

회 중 주별 1위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

니아가 1위로 1,127교회

(1,162), 2위 뉴욕 396교회

(420), 3위 뉴저지 233교회

(259), 4위 버지니아 224교회

(198), 5위 텍사스 207교회

(195)로 1위부터 5위까지는 

3년 전과 동일한 순위를 기

록했다(괄호 안은 2016년 말 

교회 수). 

그러나 주별 교회 수는 캘

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는 

감소한 반면 버지니아와 텍

사스는 증가됐다.

6위는 일리노이 주로 175

교회(172), 7위는 조지아 172

교회(193), 8위는 메릴랜드 

155교회(147), 9위 워싱턴 주 

145교회(189), 10위 펜실베

이니아 107교회(113)로 나타

났다(괄호 안은 2016년 말 

교회 수).

조지아 주는 3년 전에 비

해 20여 교회가 줄어 6순위

에서 7순위로 밀렸으며, 워싱

턴 주도 40여 교회가 줄어 9

위로 밀려났다. 다만 일리노

이 주는 3년 전과 거의 동일

해 8위에서 6위로 뛰었다.  

한편 100개 이상의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주는 3년 전

과 동일하게 10개 주로 나타

났다.    

미주와 한국을 제외한 해

외한인교회는 78개국에 총 

1,456교회가 리스팅됐다. 3

년전과 비교해 200여 교회 

이상이 증가했다. 

해외교회 1위는 3년 전과 

동일하게 캐나다로 400교회

(392), 2위는 일본 193교회

(199), 3위 호주 180교회

(172), 4위 독일 100교회(98), 

5위 뉴질랜드 74교회(35)로, 

3년 전에 비해 뉴질랜드는 

큰 증가세를 보였다. 

아마도 한국인들의 뉴질랜

드 이주 및 유학이 늘어난 결

과로 추측된다.

6위는 영국 65교회(54), 7

위 브라질 62교회(45), 8위 

아르헨티나 42교회(55), 9위 

멕시코 25교회(20), 10위 파

라과이 20교회(21)로 집계됐

다. 이로써 3년 전에 비해 약

간의 증감세와 이에 따른 순

위 변동을 보였다.   

미국내 교파별 상황을 보

면 장로교(개혁교단 포함)가 

1,857교회로 약 47%를 차지

했으며 21%를 차지한 침례

교(850)가 2위, 3위는 감리교 

432교회(11%), 4위는 하나님

의성회 및 순복음 계열이 

235교회(6%)로 집계됐으며 

나사렛성결교단이 167교회

(4%)로 5위를 차지했다. 

<3면으로 계속>

2위-뉴욕, 3위-뉴저지...장로교 우세 여전 침례교 뒤이어

미주한인교회 3,932개, 주별 1위 CA

한국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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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감독회, 성정체성 견해차로 인한 교단분리 의정서 서명

교인 수가 1,300만 명이 넘는 연

합감리교회의 분리에 관한 절차를 

상세히 밝힌 9페이지짜리 의정서

를 뒷받침할 입법안은 2020년 5월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릴 총회 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17명으로 구성된 이 중재 팀은 

해외지역총회 감독들이 주관한 협

의 과정의 결과다. 이 논의에 참여

한 각 그룹의 대표자들은 중재 및 

분쟁 해결 대안 전문 변호사인 케

네스 파인버그의 도움을 받았다. 

9·11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기금

문제를 다룬 책임자이자, 여러 복

잡한 문제를 다룬 경험이 많은 변

호사인 파인버그는 공익적 차원에

서 이 일을 무료로 도왔다.

몇 달에 걸친 회의 끝에 중재 팀

은 총회에서 논의될 교단분리에 관

한 여러 플랜의 차이를 중재하고, 

성숙하게 교단분리가 이뤄질 수 있

도록 돕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

<3면으로 계속>

전 세계 연합감리교회의 다양한 그룹들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비공식 

단체인 중재 팀이 연합감리교회를 분리하자는 의정서를 공동으로 작성

하고 전원 서명했다. 결별을 통한 화해와 은혜의 의정서(the Protocol 

of Reconciliation & Grace Through Separation)라는 이름의 이 문서

는 지난해 12월 17일 작성됐고, 2020년 1월 3일 발표됐다.

이러한 발표는 지난 2019년 특별총회에서 성정체성에 관한 견해차

를 좁히지 못한 채, 교단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시 론
이동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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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C 분리통한 구조 재조정 들어가

미국내 한인교회 교단별 상황

미국내 한인교회 최다 주별 순위(10위)



2017년에 입안된 신종교

사무조례가 발효된 것은 

2018년 2월 1일이었다. 이는 

종교에 대한 시진핑의 새로

운 정책이 법안으로 구체화

된 것으로 문화혁명 이후 규

제의 정도가 가장 심했다. 

사실 전능하신하나님교회(

단일 종 단체로는 중국에서 

가장 심한 박해를 받는 단체)

나 파룬궁처럼 이미 사교로 

분류돼 금지되고 박해받는, 

이른바 블랙마켓에 해당하는 

종교단체를 탄압하기 위해서

는 새 법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들을 억압하는 조직적인 

탄압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

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학자는 2017년 

종교규제 법안의 목적이 그

레이마켓에 속하는 종교단체

들을 점차 박멸하는 것에 있

다고 생각한다. 그레이마켓 

범주는 사교로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았으나 정부의 

승인과 통제를 받는 5대 허

가 종교단체, 즉 레드마켓에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종교단

체들을 일컫는다. 

그레이마켓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개신

교 가정교회다. 그렇게 2018

년 발효된 규제 법안은 이들

을 친(親) 정부파인 삼자교

회, 즉 레드마켓에 가입하게 

만들려고 했으며 거절할 경

우, 예배소를 파괴하고 목회

자들은 체포하겠다는 협박이 

뒤따랐다.

그리고 2019년 12월 30일, 

중국 가정교회 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인 청두(成

都)시 추우성약교회(秋雨聖

約敎會)의 왕이(王怡) 목사

에게 9년 형이 선고됐다. 아

마 같은 날인 12월 30일에 

2020년 2월 1일 발효 예정인 

종교단체관리법을 중국 공산

당(이하 중공)이 승인한 것

은 전적으로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2017년 종교사무조

례가 시행 후 2년이 흘렀으

니 시진핑의 종교 정책에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수 

있는 새로운 법적 무기가 장

착될 것이다.

중공은 6장 41조로 이뤄진 

종교단체관리법에 대해 ‘종

교단체의 조직, 기능, 감독, 

그리고 관리’ 전반에 대한 새

롭고도 포괄적인 법안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아시

아뉴스(AsiaNews)를 비롯한 

일부 매체는 해당 법안이 종

교 자유에 대한 치명타가 될 

것이라 비판했다.

이번 법안이 2017년 법안

보다 강화된 것은 모든 종교

단체가 의무적으로 아주 사

소한 것까지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중공 관료에게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지 종교 사

무 관련 부서들은 모든 종교

단체에 대한 ‘행정기관’이 돼 

‘지도와 감독 관리’를 통해 

그들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게 

될 것이다.

특히 25조에 따르면 ‘인

민 정부의 종교 사무 관련 

부서는 주무 사업 단위로

서 국내 관계법과 조례, 규

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다

음 사업들을 지도 및 관리

한다:

(1)관계 당국과 합동으

로 종교단체의 설립 등기와 

변경, 말소 및 관련 단체 정

관의 승인 전 업무 심사, 종

교단체의 연례 사 보고 검토

를 담당하며 등기 말소된 종

교단체의 청산 사무를 지도

한다.

(2)종교단체가 법과 조례

에 저촉되지 않게 활동과 역

할을 하도록 감독 및 지도하

며, 종교단체가 법, 조례, 규

정, 정책, 단체 정관을 위반

했을 시 법에 따라 처리한다.

(3)종교단체가 인민정부의 

종교 사무 관련부서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한 내역을 법

에 따라 인허가 및 감독, 관

리한다.

(4)종교단체의 규정 및 규

칙의 제정과 개선이 헌법, 법

률, 조례, 규정, 그리고 정책

을 위반하지 않는지, 업무상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등을 

지도, 감독하고 그 내용의 이

념적, 구조적, 품격적, 그리고 

제도적 측면을 강화한다.

(5)지도와 관리가 필요한 

기타 내용은 법과 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른다.

26조와 27조는 종교단체

가 실행 전에 당국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들

의 목록인데 종교단체 간부

의 임명, 회의 개최, ‘단체 내

부 모순과 분쟁’ 해결 등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나열돼 있

다. 34조는 재무 상태 및 수

익과 지출에 관한 사항들을 

다룬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

로 종교단체는 모든 주요 활

동을 중공 해당 당국에 사전 

신고하고 승인이 나야만 실

행에 옮길 수 있다.

새 법안에 ‘인민정부 종교 

사무관련 부서의 승인이나 

행정관련 부서의 허가 없이

는 종교단체의 이름으로 그 

어떠한 활동도 수행할 수 없

다’고 규정돼 있듯, 이번 조

례가 발효되면 가정교회, 반

체제 가톨릭단체, 여타 등록

되지 않은 종교단체 등 이른

바 그레이마켓의 활동에는 

치명적이 될 전망이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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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종교탄압, 특히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규제 면에서 일

변도인 2017년 신종교사무조례의 뒤를 이어 2020년 2월 1일부터 신종교법안 종교단체관

리법이 발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모든 종교에게 “중국 공산주의 이론을 전

파”할 것을 명하고 있다(China’s New Measures for Religious Groups 2019: From Bad 

to Worse The new provisions will be in force from February 1, 2020. They reinforce the 

already restrictive regulation of 2017 and order all religions to “spread the principles of 

the CCP”).

“모세 엄마 이름은 뭐예요?” 

네 살짜리 손녀의 질문이다. “

요게벳” 할머니의 대답이다. 그 

때 나선 여섯 살짜리 손녀가 동

생에게 이렇게 말한다. “다 몰

라도 하나님만 알면 돼” 연초에 

제직수련회 강사로 오신 목사

님이 들려주신 목사님 손녀들

의 이야기였다. 우리가 알고 싶

은 것도 많고 또 알아야 할 것

도 많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일까? 여섯 살 아

이가 말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을 아는가? 신학교에서 공부한다

고 하나님을 더 잘 아는가? 물론 교회 오래 다님과 신학교에서 

공부함이 하나님을 아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교회에서 들

을 때와 신학교에서 배웠을 때의 하나님이 삶에서 체험될 때, 하

나님을 아는 지식이 실제가 되고 더 깊어진다. 아주 오래전 신년 

첫 예배 때 받은 말씀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었다. 너무 은혜로

운 말씀이었다. 그 예배 후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하

이웨이 저 앞에서 차량들이 부딪히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

다. 급 당황 가운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나도 그 아수라장에 참

여(?)하기 바로 직전 내 차가 멈추었다. 불과 2-30cm 앞이었던 

것 같다. 지키시는 하나님을 도로 위에서 생생히 알게 되었다.

“모세 엄마 이름은 뭐예요?” 네 살짜리 아이의 질문치곤 대단

하지 않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

뢰한 사람들을 아는 것도 포함되리라. 3개월 된 모세를 갈대상자

에 넣어 나일 강에 띄어 보낸 요게벳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였다. 작년 카작스탄 단기선교 

때에 우리 선교팀 중의 한 여 집사님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수

화워십을 공연했다. 그 내용 가운데 모세를 향한 요게벳의 노래

가 있었다. “너의 삶에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

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

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

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요게벳이 

맡긴 아이를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는가. 그 이아를 물가에

서 건지시어 각양 훈련을 시키신 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

도자로 세우셨다. 모세 엄마 요게벳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모세 엄마 이름은 뭐예요?” 네 살짜리 여자아이가 아직 엄마

들의 아픔을 알리가 없을 텐데 그렇게 물었다. 많은 엄마들이 자

기 이름을 잊고 산다. 사람들이 “누구 엄마”라고 아이 이름을 넣

어서 부르기 때문이다. 자기의 이름을 찾기보다 자녀들을 위해 

희생의 삶을 묵묵히 살아온 여성들의 이름이 엄마이다. 자기들

의 꿈을 내려놓고 자녀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는 사람들이 

엄마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엄마”라고 하지만 그 

엄마의 이름을 찾는 것도 소중하다. 김춘수 시인의 “꽃”을 들어

보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

이 되고 싶다…”

“모세 엄마 이름은 뭐예요?” 엄마 이름을 불러보자. “어머, 그

게 내 이름이었어?” 놀라실 것이다. 그동안 숨겨졌던 엄마의 빛

깔을 볼 것이고 감춰졌던 엄마의 향기를 맡게 될 것이다.  내친

김에 아내의 이름도 따듯이 불러보자. 눈시울이 붉어진 아내가 

꽃이 되어 다가와 살포시 품에 안기지 않겠는가.

발행인 칼럼

모세 엄마 이름은 뭐예요?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모든 종교에 중국공산주의 이론 전파명령
최악의 상황...개인의 종교 자유에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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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종

교단체가 종교가 아니라 중

공과 중공의 이념 증진을 위

해 존재한다고 아예 대놓고 

말하는 17조다. 내용을 보자. 

‘종교단체는 종교 성직자와 

신자에게 국가 법률, 조례, 

규정뿐 아니라 중공의 방침

과 정책을 전파하고 중공의 

영도와 사회주의 체제를 받

들며 중국식 사회주의를 고

수하고 법과 조례, 규정과 정

책을 준수하며 국법과 종교

법 간 관계를 올바르게 조율

하고 국가·법치·시민 의식

을 함양하도록 교육 및 지도

한다.”

또한 32조는 ‘종교단체는 

종교 지식뿐 아니라 중공과 

중공의 국책, 조례, 그리고 

우수한 중국 전통문화의 주

요 의사 결정 제도로부터 종

교 종사자들이 배울 수 있는 

학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고 돼있다. 여기서 ‘우수한 

중국 전통문화’라 함은 시진

핑과 중공이 해석하는 대로

의 중국문화다.

2020년 2월 1일부터 2017

년 신종교법안이 어떻게 다

르게 실시될 지는 그 시행을 

지켜봐야만 알 수 있다. 하

지만 종교탄압이 계속되고 

있고 법체계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알림] 본지 1월 11일자는 

정기휴간에 따라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1면에서 계속>

“우리 서명자들은 모든 사

람에 대한 존엄과 평등 및 

고결함과 존중의 마음을 담

아, 교회의 모든 지체가 각자

의 신학적 입장을 진실하게 

유지하도록 허용하며, 각자

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

선의 방법으로 연합감리교

회를 분리하고 구조를 재조

정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의

정서 전문에 밝혔다.

이 문서에 서명한 중재 팀

에는 차세대연합감리교회

(UMCNext), 주류연합감리

교회(Mainstream UMC), 고

백 운 동 ( C o n f e s s i o n 

Movement), 굿뉴스(Good 

News), 종교및민주주의 연

구소(The Institute on 

Religion & Democracy), 웨

슬리언약협회(Wesleyan 

Covenant Association), 행

동 을 위 한 감 리 교 연 맹

(Methodist Federation for 

Social Action), 화해사역네

트 워 크 ( R e c o n c i l i n g 

Ministr ies Network) , 

Affirmation, 연합감리교성

소수목회자코커스(United 

Methodist Queer Clergy 

Caucus) 등의 대표뿐만 아

니라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 

필리핀 등의 해외지역 감독

들도 포함돼 있다. 서명자들

은 이 제안을 지지하고 실행

하기 위한 법안을 만드는 데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 의정서는 새로운 전통

주의 감리교의 출현을 예상

한다. 새 교단이 설립되면 

향후 4년에 걸쳐 2,500만 달

러를 받고, 기존 연합감리교

회로부터 분리되는 잠재적

인 새로운 감리교회를 위해

서도 200만 달러를 제공하

게 된다. 

또한, 소수 인종을 향한 구

조적 폭력과 착취 및 차별에 

저항하는 감리교의 역사적 

역할을 인정하면서, 인종주

의에 의해 역사적으로 소외

된 지역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역이 중단 없이 실행되도

록 3,900만 달러를 할당하기

로 했다. 하지만 현 연합감

리교회의 자산에 대한 추가 

청구는 포기해야 한다.

의정서에 따라 각 연회와 

각 교회 회중은 주어진 기간 

안에 연합감리교회를 탈퇴

하고 새로이 형성되는 감리

교단에 가입할지 여부를 투

표하게 된다. 연합감리교회

에 머무르기 원하는 교회는 

투표할 필요가 없다.

교단을 떠나기로 한 교회

도 현 자산과 부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모

든 목회자와 평신도 직원의 

연금 프로그램은 교단의 변

경과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

된다. 그뿐만 아니라, 장정의 

성소수자 또는 동성결혼에 

관련한 모든 행정적, 사법적 

절차와 교회 폐쇄조치는 분

리가 완료될 때까지 중단된

다.

이 의정서는 또한 연합감

리교회 분리 후 특별총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한다. 2020년 총회 직후 소

집될 이 특별총회의 목표는 

지역별 총회를 만들고, 전통

주의 플랜과 성소수자와 관

련된 모든 부분을 제거하는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이다.

이 중재 팀을 대표해서 시

에라리온의 존 얌바수(John 

Yambasu)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교회의 종이

며,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한 

결정권자가 아님을 인정한

다. 대신, 우리는 2020년 총

회 대의원들에게 그리스도

의 몸인 교회의 갈등과 상처

를 치유하고, 더욱더 효과적

이고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

를 증거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를 소망하며, 이 안건을 

겸손히 제안한다.”

이 의정서의 서명자들은 

이 문서에 관한 추가적인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한 링크를 

만들었다.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면 mediated_protocol@

gmail.com으로 직접 문의할 

수 있다.

남가주에서도 가끔 대형 산불을 경험한다. 

수년 전 LA북쪽 Tujunga 지역에 살 때 직접 

경험한 산불은 그야말로 ‘무서웠다.’ 그리고 산

불이 거의 진화된 후 한 달 여 가까이 아침마다 

눈내린 듯 지붕과 주차한 차 위에 날아와 덮이

는 불먼지는 호흡을 위협할 정도였다. 가까이

서 산불을 경험하면서 자연재해가 얼마나 인간

에게 ‘두려움’인지를 체험하면서 무력한 인간

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호주의 산불이 그야

말로 하늘과 땅이 바뀌는 천변지이(天變地異)

의 재앙을 보여주고 있다. 엄청난 규모의 연기

가 보여주듯 화재 피해는 막대하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인공위성이 

촬영한 호주 남동부지역의 사진에 해안선 구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광경만 봐도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할 정도이다. 네 달여 

동안의 피해상황을 보면 6천만ha, 한반도 면적의 60%정도가 화마에 휩

싸여있고, 수십 명의 사망자와 수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죽어가고 있다.

며칠 전 잠깐 비가 내리던 날 뉴스화면이 보여준 감사의 눈물을 흘리

는 소방대원의 얼굴,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다시 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도 이제 불길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총력을 다해 복구작업을 펼치

고 얼마큼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사

람들에게 세계보건기구는 우울한 메시지를 던졌다.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는 이 엄청난 재해로 

인한 직접적 피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의 기상변화라고 지적했다. 

그것은 바로 지구 대기권으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 문제의 심각성이다. 

지난 주말 과학전문기자가 정리해 보도한 바에 다르면 이번 호주 산불로 

방출된 이산화탄소는 지금까지 3억5천만 톤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지난 

번 아마존 산불보다 2.5배 많은 수치로, 호주에서 평소 방출되는 한 해 동

안의 이산화탄소가 평균 3억4천만 톤이었는데 불과 네 달만에 한 해 배

출량을 뛰어넘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영국의 데일리메일이 호주 과학자단체인 ‘세계탄소계획’의 입장

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산림이 

탄소 흡수 역할을 다시 하려면 적어도 100년은 걸린다고 보도했는데, 사

실 더 큰 문제는 인류에게 그럴만한 여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점이

었다.

심각하게 우려되는 문제는 바로 전 지구상에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문

제이다. 이 기후의 변화는 우리도 체감하고 있다. 점차 우리는 덥지 않은 

여름, 춥지 않은 겨울을 경험하기도 하고, 무서울 정도의 폭우나 폭설, 때

론 생명을 앗아가는 폭염 등 자연 재해는 다음 세대 인류에게 가장 큰 적

(敵)이 되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게 되었다.

무서운 일들은 인류 초기부터 있어왔다. 빙하기를 말하고, 성경의 홍수

사건을 읽을 때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일차적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었던

가. 인간끼리의 싸움(국가간 전쟁을 비롯해 정치권의 싸움과 부부싸움에 

이르기까지)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쪽으로든 방향이 잡히고 그 다음 페

이지로 넘어왔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왔다. 그런데, 기후변화

는 어느 쪽으로든 방향이 정해지고 새로운 또 한 페이지의 역사가 쓰여

지는 문제가 아니라 공멸(共滅)의 문제다. 다 망하는 일, 그야말로 지구의 

멸망이라는 ‘끝(THE END)’인 것이다.

사람에게 대들어서 생기는 것이 싸움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대든 인류의 교만이 얻게 되는 것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

이 자연재해이다. 산과 나무를 잘 가꾸었냐 아니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

는 교만의 악이 인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다.

산불은 저주가 아니라 교훈이다. 호주의 산불이 잠잠해지고 세계 곳곳

의 전쟁의 기운들이 겸손해지기를 바란다. 산불 앞에서 인간의 무력(無

力)을 배운다.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인간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과 사람과 자연 앞에 겸손히 엎드린다. 그리고 긍휼을 구하며 기도한다.

<1면에서 계속>

이외에 구세군, 루터교, 복

음주의 계열 등이 있으며 초

교파와 독립교단, 무소속도 

228교회나 됐다.장로교 중 

미주내 가장 큰 교단은 예년

과 동일하게 미주한인예수

교장로회(KAPC)가 537교회

로 나타났으며 2위는 역시 

한인교단인 해외한인장로회

(KPCA)가 480교회, 3위는 

미국교단인 PCUSA가 치지

했다(305). 4위는 미국교단

인 PCA(156)로 기록됐다. 

이외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고신, 백석대신, 통합, 

개혁 등)도 322교회로 집계

됐다.  

또 장로교 계열의 개혁주

의 교단인 CRC와 RCA도 84

교회와 33교회로 각각 집계

됐다. 또 선교회 교단인 

C&MA도 58교회로 나타났

다. 

‘2020 세계한인주소록’에

는 이외에 기독교기관, 기독

언론, 선교회, 신학교 그리고 

기도원 및 수양관 등의 리스

트와 함께 교회 웹사이트 주

소도 첨부했다.

이번 주소록에는 총 5,666

개의 리스트가 수록됐다.

‘2020 세계한인교회주소

록’은 1월 중순부터 미국 전

역에 배부되고 있으며 한국

에서도 배포되고 있다. 

주소록을 메일로 받기 원

하면 우송료(10달러)를 LA

사무실(611 S. Catalina St. 

LA, CA 90005)로 보내면 된

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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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더 겸손해져야 하는 인간의 자리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본지 ‘2020년도 세계한인교회주소록’ 발행

UMC 분리통한 구조 재조정 들어가

“종교는 국가와 국가이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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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이틀은 2020년 새해 첫 

주일설교 제목이었다. 금년 우

리 교회 모토는 ‘행복한 가정! 

형통한 교회!’로 정했다. 우선 

가정들이 행복해야 교회도 형

통한 법이다.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가정은 힘들고 어

둡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교

회론을 잘못 가르친 결과이고, 

가정은 부요한데 교회가 빈약

하면 이것도 역시 가정교육을 

잘 못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모두 창

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지

으셨고 저들에게 에덴을 맡기

셨다. 이 부부들에게는 굳이 

집(house)이 따로 필요치 않았

다. 아열대 기후에 더위도 추

위도 없었고 맹수도 없고 적들

도 없었다. 사방이 평온하고 

안전했기에 부부들이 아무데

나 누우면 곧 그 곳이 침실이

었고 가정(home)이었다. 거기

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생육

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고 정복

하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섬겼

다(worth ship). 이 에덴의 가

정교회는 아담은 목사였고 하

와는 돕는 배필(helper-조사)

이었다. 에덴 가정교회 목사 

아담의 메시지는 언제나 생명

나무는 열심히 먹으라!(Do it)

와 선악과는 먹지 말라!(Don’t 

do that)였다. 이 가정교회의 

교인들은 바로 저들의 자녀들

이었다. 가인과 아벨이 성장한 

후에 각각 제사를 드린 기록을 

보면 이 아들들은 당연히 부모

에게서 예배를 배웠을 것이 확

실하다. 부모에게 예배를 배우

지 않았다면 저들이 어떻게 제

사를 드릴 수 있었겠는가? 

문제는 가정예배를 드리기

는 했지만 만연한 죄가 부모나 

자식들을 모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결국은 둘

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셔서 무너진 가정교회를 회복

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

면 머리되시는 예수님의 지체

들이 되어 가족보다 더 밀접한 

한 몸으로 받아들이셨다. 이것

이 오늘 한 가족이 되어 한 교

회를 신약교회의 정의이다. 따

라서 오늘날 여전히 가정과 교

회를 이중 기관으로 오해하고 

격리하는 것은 신약 교회관의 

큰 오류이고 구원의 질서를 바

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신약시대의 최초의 교회들

을 보라! 모든 교회가 가정에

서 시작되지 않았는가? 루디아

의 가정에서 빌리보교회가, 고

넬료의 가정에서 이방인의 교

회가 시작되지 않았는가? 우리

네 이민교회의 출발을 생각해

보라! 대부분 교회의 출발은 

한두 가정들이 집에서 모여서 

시작하여 오늘의 교회를 이루

지 않았는가? 처음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를 생각해보

라! 돈을 아끼지 않았고 서로 

대접하는 것이 기쁨이었고 보

람이었다. 이 좋은 소문이 이

웃들에게 퍼지면서 점점 더 예

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오늘의 교회당을 마련한 것이

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심

각한 점은 대부분의 가정들이 

오늘날은 주일날 교회당 예배 

한 번으로 가정예배를 대치하

는데 있다. 소수의 부부들은 

새벽기도로 대치한다고 하지

만 99%의 가족들은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한 주간의 삶

을 보내고 있다. 특히 교회의 

중직자들도 주일 예배 한 번으

로 일주일의 시간들을 보내는

데 문제점이 크다고 본다. 누

군가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시간은 사탄이 그 시간을 정복

한다’고 했다. 그래서 온 가족

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

란다면 가정에서 가족들의 공

동예배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

제부터 모든 가정들이 가정예

배를 시작하는 길이 가정이 살

고 나라가 바로 서는 길이다. 

1000년의 로마의 멸망도 결국

은 가정이 무너짐으로 출발했

다고 한다. 이 미국의 청교도

들은 아침저녁으로 가정예배

를 드렸다. 지금도 개혁교회의 

출발지였던 네덜란드는 주일

학교 제도가 없다고 한다. 자

녀들의 신앙교육은 철저하게 

부모의 몫이다. 이제 모든 가

정들이 즉시 가정예배를 시작

하자! 이 가정예배가 가족들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지름길

이다. 

세계적인 거부인 록펠러와 

강철왕 카네기도 어려서부터 

가정예배를 통해서 삶을 배웠

다. 링컨도 비록 어려서 어머

니를 잃었지만 생전에 그 어머

니에게서 가정예배를 배웠고, 

신앙심이 깊은 계모에게서 가

정예배를 통해서 인생을 성공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이제부터 가

정예배를 시작해야 한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

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한 혈통을 나눈 형제자매라도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지 않으

면 영적인 한 가족이 될 수 없

다. 어찌 육신의 가족과 영적

인 가족이 한 가족이 될 수 있

는가? 가정예배를 통해서 복음

의 첩경을 이룰 수 있고 사탄

이 가정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한다. 모든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행복해지면 형통

한 교회는 저절로 서갈 것이

다.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가

정예배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

도한다. 
jykim47@gmail.com

가정예배를 회복하라!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목장일기

이민생활을 광야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힘들었기 때

문에 하나님을 찾고, 더 의지하

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

운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하시

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이

제는 광야가 앞에 있는 인생길

을 걷기보다 광야가 뒤에 있는 

초원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한 해가 되시

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날을 돌아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음을 늘 

실감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는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

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

게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행1:4-5). 성령이 아니면, 예수

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믿음의 확

신을 가질 수 없고 핍박과 위

협 속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

니다. 이는 초대 교회만이 아니

라 매 시대마다 언제나 필요했

지만 지금은 더 필요한 시대입

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둠의 

영들이 사람들을 더욱 미혹하

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

스천들은 영적으로 더 깨어 성

령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는 충만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입

니다. 더 충만해야 하는 시대라

는 것입니다. 왜? 더 성령충만

이 필요한 시대일까요? 

첫째는, 복음이 위협받고 있

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음은 초대교회 때부

터 언제나 위협받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은 언제

나 확장되어 지경을 넓혀 왔습

니다. 행8:1-3에 보면, “사도들

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

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

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

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

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

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싫어하여 복음을 전

하는 사도들을 체포, 구금, 심

문, 추방, 사형까지 하려는 악

행들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 대적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동입니

다. 왜 이런 핍박이 있습니까? 

영적인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

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

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 한 줄

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

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

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

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15:18-19)고 예수님께서 미

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

해서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

를 대적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행 9:4-5에 보면 “땅에 엎드

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

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

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

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

는 예수라” 언제 사울이 예수

님을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

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설령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

아도 복음이 없는 세상은 악으

로 더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세

계 곳곳에서 크리스천들을 박

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접적

인 대적만이 아니라 세속(물

질)주의, 자기 사랑, 이기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종교다원

주의, 혼합주의, 이단, 거짓선

지자, 음란과 호색, 방탕과 술 

취함, 퇴폐적, 쾌락문화, 소비

문화, 반성경적인 문화를 통한 

공격, 게임 음악 영화 컴퓨터를 

통한 공격 등 다양합니다. 

이 땅의 문제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무장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교회가 약해지고 있

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에

서 하나님께 부름 받아 구원받

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한 사

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약해지

면 교회공동체는 약해집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테네시 주에 

있는 스모키마운틴(Smoky 

Mountain)에 가본 적이 있습

니다. 멀리서 볼 때는 푸른 숲

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숲길을 운전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나무 

시체들이 쓰러져 누워있거나 

곧 넘어지기 직전에 기울어진 

나무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

입니다. 이것이 마치 교회의 상

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

습니다. 

지금 미국은 초교파적으로 1

년에 6000-1만개의 교회가 문

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매주 100-200개 교회가 문 닫

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Replant(교회 재개척 

운동)과 Revitalization(재활성

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교

회가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

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

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

여 버리리라”(계3:16)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뜨거워야 소망이 있습니다. 사

람도 저체온증(Hypothermia)

에 걸리면 죽습니다. 체온이 1

도만 떨어져도 면역성이 약해

져서 발암 가능성이 몇 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

회들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여러 사회적인 요인들이 많습

니다. 그러나 지난 2천년 교회 

역사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는 보이지 않게 더 깊게 

뿌리를 내려 흥왕해져 왔습니

다. 초대교회는 핍박 중에도 약

해지지 않고 복음을 선포했습

니다. 

행4:8, “이에 베드로가 성령

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

리들과 장로들아 (9-11)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

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

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

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

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

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

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

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들은 내유외강(內柔外剛)

했습니다. 내적으로는 (행

2:44)“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

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

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

니다. 외적으로는 사람들에 살

아계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느껴지게 했습니다(행2:43) 그

들은 그리스도인들을(행2:47) 

칭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

체이며, 주님께 속한 공동체입

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더 충만

해지니까 핍박 속에서도 복음

을 듣고 예수 믿는 남자만 

5000명(행4:4)이나 되었습니

다. 지금 한국은 60%의 교회에 

어린이 교회학교가 없다고 들

었습니다. 고령화, 노령화, 인

구절벽으로 교회가 타격을 받

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민자, 

유학생 감소까지 겹쳐서 동일

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

기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위협과 핍박 속

에서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한 마

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

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

시요”(행4:24).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

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

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

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

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행

4:29-30). 

오늘날 각 교회마다 기도하

는 분들과 기도소리가 줄어들

지는 않았는지요? 부흥하는 교

회는 먼저 기도가 살아 있는 

교회입니다. 당신이 약해짐으

로 당신의 교회가 약해지고 있

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께 자신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

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기기 

바랍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강

해질 때 당신의 교회도 더 강

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시대적인 교회의 사명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

당하도록 이 땅에 세워진 하나

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성령충

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님을 보내 주신 근본적인 목적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명 때문

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

신 목적이고, 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교회는 시대가 바뀌어도 마

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

니다. 바로 예수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오시

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

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

인이 되리라”(행1:8) 그래서 

베드로는 핍박 중에도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

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

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

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12) 

선포했습니다. 공회에서 “민간

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경고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도 말라”(17) 했지만, 베드로

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

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

단하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

지 아니 할 수 없다”(19-20)며 

그들이 받은 사명 따라 담대하

게 선포했습니다. 

교회는 그 시대를 책임지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려면 충만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충만

해야 합니다. 세상이 악으로 

더 충만해지고 있기 때문입니

다. 우리는 불 꺼진 난로가 되

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대

적자들은 예수님을 거스리고 

있는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거스리는(행4:27) 영

성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단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루살렘교회 교인들은 함

께 기도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

했습니다. “사도들이 놓이매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

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23-24)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

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라”(31)고 했습니다. 즉,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셨

습니다. 병든 세상을 고치는 

도구로 담대히 쓰임 받는 모습

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본

받아야 될 모습니다.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

의 선구자로 쓰임 받은 찰스 

피니(Charles Finney, 1792-

1875) 목사님은 "죄인들이 회

개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

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는 말

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이 

시대는 충만보다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

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

대인 자녀들 세대는 더 더 충

만해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

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영적 리

더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시대적인 사명을 위해서 

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파워미션! 

leesungkwon@gmail.com

[정정] 본지 1961호 제 4면 

신년메시지 이성권 목사님 교

회이름이 ‘신티내티 능력침례

교회’이므로 정정합니다.

이성권 목사
(신티내티 능력침례교회)

푸/른/초/장

사도행전 4장 31절

“더 성령충만이 필요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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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공중 대표기도 시 반드시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한 기도

를 넣도록 하였다. 다만, 기도

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고 전하

는 메시지가 들어가서는 안 된

다는 당부도 겸하였다. 혹시라

도 지나친 조국사랑(?)으로 정

치적 견해가 담겨서는 곤란하

기 때문이다. 교회에서는 정치

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불문율

이 있지만, 조국과 북한을 향한 

기도는 한국교회 성도의 거룩

한 책무이다. 다니엘이 타국에

서 자신의 영달에 매이지 아니

하고, 조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 것을 보

면 교훈이 크다. 신자라면 당연

히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성도들이 공적기도 가운데 같

이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하는 

것은 귀하고 복된 일임이 분명

하다.

극심한 진영싸움

최근 한국을 생각하면 그 변

화의 속도와 내용들은 가히 어

떤 전문가라도 짐작하기 어려

울 것이다. 그 급격한 변화들에 

대해 온 국민이 이를 인정한다

는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의 극심

한 진영싸움으로 나뉘어진 것

을 본다. 페이스북 같은 곳에도 

일방적인 선전포고들이 무수

히 많음을 본다. 살아있다는 것

은 이성과 양심이 함께 작동하

는 것임에도, 그저 자신이 쓴 

안경의 색깔에 따라 모든 것을 

한쪽으로만 해석하고 판단하

고 심판한다. 자신이 절대자와 

같은 입장에서 굴복만을 요구

할 뿐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배

려와 이해가 없다.

최근 한국사회에 드러난 전

무후무한 진영싸움의 갈등의 

일들로 인해 근심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목사가 만물

박사가 아님에도, 답이 뭐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정치적 지향점

과 생각이 있다하여도, 다양한 

관점을 가진 성도들을 목회하

는 목사로서 어떻게든 영적인 

부분에서 생각들을 정리해 답

을 주고자 한다. 게다가 한기총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목사

님으로 인해 기독교의 정당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묻는 분들

도 많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나

누었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고

자 한다.          

세상일-사필귀정

세상일의 보편적인 기준과 

흐름을 먼저 생각하면 ‘사필귀

정’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적절

한 양비론으로 또 다른 의로움

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다. 국

정의 주도권을 가진 이들은 늘 

견제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함

에도 그런 것조차 원천적으로 

봉쇄하며 권력을 행사하는 것

을 본다. 누가 보아도, 부끄럼 

없이 대놓고 거침없이 자신들

의 정치적 목적을 향해 정말 무

소의 뿔처럼 달려간다. 마음에 

답답함이 있다. 야당은 그러한 

것을 비판할 힘조차 없을 정도

로 무기력하게 과거 탓만 하며 

사분오열된 것을 본다. 

저들 야당의 빈약함은 어디

서 오는 것인가? 과거 저들이 

여당일 때 행한 인과에 의한 사

필귀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

난 총선이 진행될 때, 진박타령

을 하면서 얼마나 권력놀이에 

취해 있었던가? 이를 방조하며 

한가로이 지난 이들이 누구인

가? 결국은 그 일들로 인해 지

금처럼 계산에 영리하고 치밀

한 정권에 철저하게 농락당하

고 있는 것 아닌가?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것을 본다. 억울한

가? 많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이들은, 조용히 시대를 분별치 

못하고 호시절을 즐겼던 그 책

임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반

면에 정권을 취한 이들도 생각

해야 한다. 지금처럼 군소범당

들을 모아 그 힘을 행사하면서 

국민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면 

그것 또한 저들 야당처럼 또 다

른 올무와 족쇄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권력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으

로부터

세상 권력의 득세와 몰락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원리가 

적용됨을 생각해야 한다. 법무

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정면 대

결에 대한 기사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누가 제 무덤을 판 

것인가?’라는 제하의 내용이었

다. 어느 한편 그 누군가는 시

간이 흐른 뒤, 결과의 열매로서 

제 무덤을 열심히 팠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그 기

준이 무엇인가? 

권력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이 요구하시는 정의와 양심이

다. 이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

질 것이다. 저들은 오직 자신들

을 지지하는 세력들만이 국민

이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가

감 없이 들어줌으로서, 자신들

의 권력이 영원히 견고해질 것

이라고 믿은 듯 하다. 대통령은 

오직 총선 투표일만을 목적하

며 국정을 운영한다고 비판을 

받는다. 무슨 짓(?)을 해도 다

음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

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일

에 폭주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국민의 세

금으로 되는 국가예산이나 국

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법에 

대한 것을 말할 수 있다. 제대

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엄청난 

액수의 세수증액을 통해, 멀쩡

한 생계가 있는 노인들이나 청

년들에게도 혜택을 끼쳐 정권

연장의 매표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고등학생에

게까지도 투표권을 주어서 고

등학생이 정당입당식에 참석

하며, 그들을 보며 진심으로 학

생의 미래에 대해 교훈하여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그들을 반

기며 눈물 흘리는 노회한 정치

가들이 있음을 본다.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이익의 목적 앞

에서, 도무지 정의와 양심 나라

와 민족에 대한 생각과 고려가 

전혀 없음을 탄식하게 된다. 

이에 대항하는 야당을 보면 

거기에도 별로 소망이 없어 보

인다, 지리멸렬하기가 끝이 없

다. 작금의 한국 정치인들은 여

당과 야당 가릴 것 없이 이들에

게는 역사에 대한 두려움들이 

없다. 더 분명히 말하면, 역사

를 운행하시는 한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땅의 모든 권력은 세상 사람들

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하지

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모든 권력은 하늘에서 주신 것

이라고 믿는다. 세상 사람들도 

‘임금은 하늘이 내린다’는 말을 

한다. 임금으로 표현되는 정치

권력은 하늘이 내린다고 생각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찌 대

통령만 그럴 것인가? 모든 것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

님께로 말미암는 다고 믿는 것

이 신자의 세상을 향한 바른 자

세가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 

누가 권력을 취하는가에 상관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

고, 정의롭게 하나님이 주신 힘

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들은 반

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

를 진리로 믿고 순종하는 이들

은 지혜의 생명력 안에서 참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인간의 본성적 부패

한국을 방문하고 오신 분들

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저렇게 

싸우는데도 나라가 망하지 않

는 게 이상하다는 것이다. 너무

나 심각한 진영싸움으로 돌이

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분

열되어 있다는 것이다. 앞장 서

서 상호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

들의 말과 글을 살펴보면, 저들

은 더 이상 같은 국민이 아니라 

영원한 적일 따름임을 서슴없

이 표현하고 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정권을 지켜 

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감히 국민의 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이다. 원 주인인 국민이 낸 

돈을 다시 돌려주며, 생색내며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질문을 해본다. 양심과 생각

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 역설

적으로, 스스로 자신들의 행

한 일들이 지나치게 편파적이

고 진영논리에만 맞는 것임을 

자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

여 정권이 바뀌면 자신들이 

행한 동일한 방법으로 칼날이 

들어올 것을 결코 상상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들이 선한 정치를 펼쳤으면 

그렇게 무도하게 두려워할 이

유가 없는 것이다. 마치 조선

시대의 사화(士禍)를 보는 것 

것처럼, ‘명을 거역하다니, 무

릎을 꿇어라, 네가 내편이 아

니면 너는 죽음이다.’ 이런 일

을 간접 선포하고 있는 시대

앞에 무슨 논리의 말이 힘을 

쓰겠는가?

그러나 한편 정권이 바뀐다

고 가정해보아도 별수가 없어 

보인다. 모든 것이 원상태로 

복귀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못할 것 같다. 그러하

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속으

며 보고 또 보았다. 당할 사람

은 철저하게 당했다. 결국, 악

순환의 반복이 한국역사 안에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낙심과 실망 중에 기도 많

이 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말

씀하신다. ‘목사님, 한국은 절

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애국

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

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

게 부르는 민족이 어디 있습

니까? 매번 부르는 그 노래가 

신앙고백처럼 들려지고, 기도

의 언어가 된다고 한다면 하

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

까?’ 그렇습니다. 결국 마지막

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마

지막 답입니다. 더구나 한국

교회들이 많이 쇠락하여졌다

하여도 여전히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민

족이 아닌가? 주님의 핏 값으

로 사신 교회가 새벽마다 주

의 이름을 부르는 민족을 하

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다는 믿음은 참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

약함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

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길 복된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

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부패한 

인간은 권력을 취하면, 더욱 죄

성 가운데 사는 것이다. 하나님

의 절대주권을 의지하며, 더욱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야 할 것이다. 

분쟁 없이 오직 은혜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

한다. 싸우고, 나뉘고, 갈등함

의 중심에는 미래를 향한 비젼

과 꿈이 없고 사람들의 조롱거

리가 될 따름이다. 교회나 가

정, 민족도 마찬가지다. 성경은 

분쟁 중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

나님의 나라가 설 수 없다고 말

씀하신다. 분쟁하는 민족은 결

코 세워질 수 없다. 정당한 정

치권력 다툼이어야지 분쟁하

면 안 된다. 정당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방향이다, 

방향이 민족과 국민, 하나님 앞

에서의 두려움들이 아니면, 결

국 인간적인 삶의 욕심에 기인

한 내용임을 알게 한다. 열강 

속에서 조국을 위해 기도한다. 

주여 우리 민족이 열방의 조롱

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은혜로 세움 받는 나라

새해가 되면서 기도하는 것

은 ‘나의 믿음이 작아지지 않도

록’도와 달라는 것이다. 상황과 

환경이 핍절하고 좋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토로

한다. 그런 말을 듣다보면, 당

연한 목회의 한 부분이지만, 믿

음이 약해지는 것을 본다. 되겠

나? 우짜겠노? 뭘 하겠노? 이

런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성도들에게 

선포한다. 특별히 장로님들이

나 직분자들에게 ‘별수 없다. 

안된다, 못한다’ 그런 말 하지 

않고 더욱 기도하시라고 권면

한다. 중직들의 믿음 없는 말, 

은혜 없는 말은 목사에게도 선

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

이다. 

동일한 마음으로 조국 대한

민국을 축복하며 기도드린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기도대

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주 여

호와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을 복되게 하여주시옵소서! 

davidnjeon@yahoo.com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 사필귀정, 정의와 양심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Q: 저는 지난 2019년 한 해를 돌아볼 때 교회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늘 내 옆에는  친한 교우가 별로 

없습니다. 나 자신이 교우들과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했

던 것 같기도 한데  2020년에는 정말 잘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LA의 Yoon Lee

A: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상담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

습니다. 아렌느라는 한 부인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고민하

다가 상담가로 알려진 필립스 원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

다. “저의 남편은 저보다 시어머니와 더 가깝습니다. 일전

에 제가 남편에게 당신 어머니와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누

구를 먼저 구하겠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남

편은 그동안 어머니에게 더 큰 은혜를 입었으니 어머니를 

먼저 구하겠다고 합니다. 원장님 저는 몹시 괴롭습니다. 저

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장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친애하는 아렌느, 수영하

는 법을 배우십시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늘 느긋하게 사랑하

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생활 속에서 내 주위에 친한 

교우가 없다면 내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

음을 실천해 보십시오.

1)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십시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

는 문제 중에 상당부분은 내 자신의 자아상(Self-image)

과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내 자신이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정적인 자아상(Negative self-

image)을 가진 사람이면 사람들이 피곤함을 느껴 내 옆

에 잘 오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난로 옆에 사람들

이 모입니다. 내가 인간성이 차고 늘 부정적이면 사람들이 

나를 피합니다.  

2)절대 불평이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인간관계에서 불

평, 시기, 비난만 하지 않아도 절반은 성공합니다. 늘 만나

면 남을 비난하거나 혹평을 하면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 

”뒤에서 나에 대해서도 좋게 말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

고 피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프랭

클린은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

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지금껏 나쁘게 

말한 적이 없다. 그의 장점만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3)칭찬하고 격려하라. 경험상으로 볼 때 사람들은 교훈

과 책망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법

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7대 언어가 있습니다. “사랑합니

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덕분입니다. 해보겠습니다. 훌

륭합니다. 기대됩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상

대방에게 말하는 기술(Art of speaking)이 필요합니다. 

4)잘 들어주라.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들어주는 것

이 필요합니다. 남의 말은 잘 듣지도 않고 혼자서 말하려

고 하지 마십시요.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을 좋아합니다. 기꺼이 들어주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간

관계의 최고의 기술을 발휘하게 됩니다.

5)필요를 채워주라. 한 낚시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는 딸기 아이스크림을 무척 좋아하지만 물고기를 낚을 때

는 낚싯대에 언제나 지렁이를 매단다. 상대방의 필요와 욕

구를 파악하십시오. 그가 대화를 원하는지 아니면 위로를 

받기 원하는지 접대나 쉼을 원하는지 살펴 정성을 다해 배

려한다면 그것이 매우 작은 일일지라도 사람들은 만족과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긍정적 자아상...불평 말고 칭찬, 격려, 경청, 필요 채워줘야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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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중 국 은 

지형, 기후, 

언어, 민족

별로 다양

한 나라다. 

중 국 내 에

는  거 의 

1 8 0 개 의 

민족집단이 있는데, 중국의 남

쪽 윈난성 지역에서 거주하는 

105,800 삐요인들도 이에 포

함된다. 그들은 중국의 55소수

민족 중 하니족에 포함돼 있

다. 비록 하니와 그들의 하위 

종족의 정확한 근원에 대해서 

알려진 바 없지만 전설에 의하

면 그들의 조상은 유목민이었

으며 먼 북방에서 점차 남하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의 

언어가 티벳 버마과에 속하기

에 일부는 그들이 티벳에 기원

한다고 믿고 있다.

하니족은 숲이 우거진 산악

지대, 풍부한 강우량, 비옥한 

토양 지대에서 살며, 가파른 

산 경사면을 따라 층층이 단구

를 만들어 농사짓는다. 높은 

산악지대에서 수세기 동안의 

고립된 생활은 사회, 경제적으

로 낙후함을 가져왔다. 그들이 

사용하는 10개의 지역 방언은 

1949년까지 문자가 없었다.

삶의 모습

가족단위는 삐요인들 사이

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

다. 가족생활의 양상은 종교에 

따라 틀려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일부일처는 어떤 지역에

서 통하지만 반면 일부다처가 

다른 지역에서 성행하기도 한

다. "가족의 권위"는 가장(남성

지배)과 부계를 따른다. 이는 

남자아이가 아버지의 혈통을 

잇고 여자는 남편의 혈통에 속

하게 되는 것을 뜻하며 또한 

남자 아이에게만 아버지의 이

름을 대를 잇도록 주어진다.

삐요는 친절히 접대하는 문

화가 잘 알려져 있다. 손님이 

삐요 족의 집을 방문하면 그는 

포도주와 차를 대접받으며 만

약 그가 음료를 거절하면 가족

들은 심하게 상처를 받게 된

다. 만약 손님이 음료를 마시

면 주인은 최선을 다해 손님을 

공손하게 접대한다.

삐요는 매해 몇 개의 큰 명

절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

한 것은 신년 축하다. 두 번째

는 시월 추수 기간 동안 7일간 

펼쳐지는 명절이다. 새해를 맞

은 날의 오후에는 진행자가 지

난해와 작별을 고하기 위해 까

맣게 된 쌀로 만든 3개의 공을 

뒤쪽으로 던지고 신년을 축하

하기 위해 하얀 쌀로 만든 3개

의 공을 앞쪽으로 던진다. 그

런 후에 특별한 밧줄을 돌리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

들이 참여해 그네타기를 즐긴

다. 그들은 이것이 재앙을 막

아주고 한해를 풍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 행사에서

는 마을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모닥불에 구워먹고 마시고 춤

추며 노래한다. 자정이 되면 

진행자가 축제가 끝난 것을 알

리기 위해 그네의 밧줄을 끊고 

새로운 해의 시작을 고한다.

축제기간동안 삐요는 파란

색 또는 검은 색으로 염색된 

손으로 짠 멋진 전통의상을 입

는다. 남자는 특유의 자켓과 

터번을 두르고 여자는 색깔이 

없는 블라우스와 특별한 모자

를 착용한다.

신앙

전통적으로 삐요는 무생물

에도 영혼이 있다고 하는 애니

미즘, 다신교, 조상신 등이 혼

합된 신앙을 갖고 있고, "거룩

한 언덕"에 있는 나무들이 그

들을 인도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다. 오늘날 그들은 여전히 

이와 비슷한 신앙에 머물러 있

다. 그들은 매우 미신적이며 

장애가 있는 아이나 쌍둥이를 

낳으면 불운한 것으로 여겨 이 

아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부모

는 추방당하며 그들의 집과 소

유물들은 불살라진다. 그들은 

다스리는 많은 신의 존재를 믿

고 있으며 하늘과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을을 보

호하고 병을 가져오는 악귀들

로부터 보호한다고 믿는다. 삐

요에게는 3개의 대표적인 종

교지도자가 있는데 주이마

(zuima)는 부족 중에서 가장 

나이든 연장자로 모든 종교행

사를 주관하는 남성이다. 베이

마(beima)는 주술을 행하는 

남자무당이며, 남자 또는 여자

도 될 수 있는 니마(nima)는 

예언하고 의료적인 부분을 관

장하는 역할을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중국정부가 기독교를 엄격

하게 금지한 이후로 현재 삐요 

사이에서 사역하는 단체는 없

다. 성경은 아직 그들의 언어

로 번역되지 못했고 기독교방

송도 없다. 중보와 복음사역이 

이 민족에게 급히 요청되고 있

다.

중국의 삐요(Biyo)

             

미국 교회 37% “헌금 늘었다”

최근 1-2년 사이 미국

의 경제 상황이 교회 운영

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

다고 생각하는 목회자가 

늘어났지만, 성도들의 헌

금 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 기

관인 라이프웨이리서치가 1000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해 조사한 결과다.

6일 라이프웨이리서치에 따르면 응답자의 

26%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 교회 운영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1년 전 조사 

당시 14%에 그쳤던 것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

답한 목회자는 1년 전보다 15% 포인트 감소한 

30%로 조사됐다. 경제 상황이 교회 운영을 어

렵게 한다는 답변이 증가한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2008년)로 인해 미국 내 경기침체가 이어

지던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조사에서는 흑인 

여성 목회자가 백인 남성 목회자보다, 교회 규

모가 작을수록 ‘경제 상황으로 인해 교회 운영

이 힘들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반면 ‘성도들의 헌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

다’(37%)는 응답은 ‘감소했다’(21%)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지난해와 비슷하

다’(37%)는 응답을 포함하면 목회자 10명 중 7

명 이상(74%)은 ‘경제 상황이 헌금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평가한 셈이다.

2018년에는 미국 정부의 세제 개혁이 이뤄졌

다. 일각에선 “교회 헌금에 대한 세금 공제 혜

택이 줄어 교회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

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목

회자 64%는 “세제 개편이 교회 운영에 별 영향

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스콧 매코넬 라이프웨이리서치 디렉터는 “1

년 전과 비교했을 때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목사가 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

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9월 24일

까지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은 95%, 오차 범위

는 ±3.2%다.

미국·이란 분쟁지역 이라크는 ‘성경의 땅’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이라크의 오

랜 내전 상황이 뉴스의 초

점이 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일 이라크 바그다

드공항에서 이란 혁명수

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살해

했고 이란은 8일 이라크의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했다. 양국이 확전을 경계하면서 소강국면

에 들어갔지만, 2003년 미군의 침공 이후 계속

되고 있는 이라크의 비극은 끝날 기미가 보이

지 않는다. 성경의 땅인 이라크를 위한 기독교

인의 기도가 절실하다.

12일 선교계와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라크는 

창세기 2장 14절에 등장하는 티그리스강(힛데

겔)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다. 바벨탑(창11)이 건설됐고 유프라

테스 남쪽 유역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옛 

고향이자(창11:28, 31)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곳이다(창15:7, 느9:7). 사도행전 7장 2절은 “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

을 때에”라고 기록한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 이라크 북부 

앗수르 제국에 의해 망하는데, 요나 선지자가 

선교한 니느웨(현 모술)가 이라크 땅에 있다. 

이라크는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있

던 곳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

느고가 바벨론의 풀무불에 던져졌다 살아났으

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 일했다. 사

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대

적하면서 스스로 느부갓네살의 후예라 자처했

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시작된 

오순절 사건 직후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무리

에 속해 있었다(행2). 기독교인들은 1세기부터 

살았으며 오늘날에는 칼데아가톨릭교회, 아시

리아동방교회, 시리아정교회 등 고대 기독교 

전통을 가진 교회들이 주를 이룬다.

이라크는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1980년 

사담 후세인 정권이 이란을 침공하면서 줄곧 

전쟁을 치렀다. 이 전쟁으로 빚더미에 오른 후

세인은 빚 독촉을 하던 쿠웨이트를 침공했다가 

미군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에게 침공당하는 

걸프전을 겪었다. 걸프전 이후 이라크는 남부

와 북부가 유엔에 의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

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겪었다. 2003년 미군의 

침공을 받아 2011년까지 이라크 전쟁을 겪었

고 2014년부터는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의 발흥으로 혼란의 땅이 됐다.

기독교인들은 40년간의 포화 속에 이라크를 

떠나야 했다. 140만명에 달하던 기독교인은 

2003년 미군 침공 이후 30만명으로 줄었다. 이

후 IS에 의한 핍박이 심해지면서 남아있던 기

독교인들도 대부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WEC선교회는 “고통받은 이라크에 평화

가 찾아오도록,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

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이라크 사람

들이 예수를 평화와 구원을 가져오는 유일한 

분으로 알게 되기를 기도하자”고 요청했다.

‘동성애 예수라니?’ 화난 브라질에...

브라질 법원이 예수 그

리스도를 동성애자로 묘사

한 넷플릭스 영화 ‘예수의 

첫 번째 유혹((The First 

Temptation of Christ)’에 

대해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

다. 넷플릭스는 법원의 판결에 ‘사법부의 자의

적인 검열’ 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난 9일 연방대

법원에 상소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민사법원의 베네직

트 아비카이르 판사는 “영화사 포르타 두스 푼

두스가 제작한 ‘예수의 첫 번째 유혹’이 국민 대

부분이 기독교도인 브라질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친다”면서 넷플릭스에서 상영 금지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이 8일 보도했다.

러닝타임 46분짜리의 이 영화는 광야에서 40

일 동안 시험을 당하고 30세 생일을 맞아 집으

로 돌아온 예수가 남자 친구를 요셉과 마리아

에게 소개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룬 영화

다.

영화 속에서 예수는 동성애자로, 마리아는 

대마초를 피우는 약쟁이로 묘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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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영은 1894년 8월 3일 경기도 

강화읍에서 장형래와 박마르다의 셋

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다섯 살에 

최죽사 학당에서 한문을 공부한 후 

강화 잠두교회 학당에 입학하였다. 

1906년 3월 강화읍 보창 고등소학

교를 졸업한 후 이동휘 교장의 주선

으로 이듬해 9월 서울 보성중학교에 

입학하였고, 3년6개월 공부한 후 본

교를 졸업하였다. 보성 중학생이었던 

1909년 그는 찰스 S. 데밍 선교사에

게서 세례를 받았다. 중학 졸업을 전

후해서 벤저민 프랭클린 전기를 탐독

하면서 그는 낮에는 종로 YMCA 영

어과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보성전문

학교에서 법률을 공부했다. 1913년 3

월 YMCA 2년제 영어과를 졸업하면

서 보성전문 법률과를 중단하고 감리

교신학교에 들어가 2년간 공부했다. 

1915년 3월 충남 논산읍 교회 청년

부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1918년 봄 

장석영은 서울의 수표교교회와 자교

교회의 주일학교장을 역임하면서 서

울 종교교육사업을 관장하였다. 이때 

그는 감리교신학교에 복학하여 공부

하였고, 본 신학교 교수였던 제임스 

E. 피셔 선교사의 한국어 선생으로도 

활동했다.

  

뉴욕한인교회

1926년 장석영은 대요 마루 선편

으로 유학차 도미하여 그해 6월 18일

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디트로

이트에 거주하는 그의 처남 김추성의 

집에서 여름을 보낸 후 그해 9월 그

는 테네시주 내쉬빌에 있던 스카릿 

대학에 입학했다. 이듬해 2월 그는 뉴

욕 콜롬비아대학에서 교육학을 공부

하였는데 뉴욕한인교회의 4층 건물

에서 거처한 모양이다. 그의 처남의 

주소를 찾기 위해 1927년 7월 14일에 

신한민보에 광고를 냈을 때 그의 거

처가 뉴욕한인교회 주소인 459 W. 

21st Street이었다.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생인 장석영

이 뉴욕한인교회에서 담임 전도사로 

사역한다. 적어도 1928년 1월 5일부

터다. 그해 1월 5일에 신한민보에 게

재한 뉴욕예배당 

새 번지와 함께 

담임목사로 장석

영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같은 

광고가 그해 4월 

9일에도 신한민

보에 게재되었

다. 뉴욕한인교

회 새 주소는 633 

W. 115th ST였다. 

1928년 7월 1일에 두 번의 모임이 

있었다. 그날 오후 1시에 뉴욕 시외 

밴코트랜드 공원에서 30여 명의 뉴욕

한인교회 교인들이 야유회로 모여 재

미있게 지냈다. 야유회가 있던 그 날 

오후 7시에는 뉴욕 125가 거리에 있

던 중화원 식당에서 담임목사 장석영

의 사회로 한국 감리교회의 신임 감

독으로 선임된 제임스 C. 베이커 목

사를 위한 송별회가 있었다. 

베이커 목사는 미국 일리노이대학 

인근에 있던 교회에서 21년 동안 목

회하였는데 그해 캔사스 시에서 개최

한 미국북감리교 총회가 그를 한국 

감독으로 선출하였다. 그는 21년 동

안 미국 일리노이대학과 관계가 많았

고 교육사업에 매우 관심이 있었으므

로 한국 내 미션스쿨의 발전을 크게 

기대해 볼만했다. 

송별 석상에서 신임 감독 베이커 

목사는 20여 년이나 살던 주택을 떠

나게 되어 매우 섭섭하지만, 한국 서

울에 가면 새집을 얻게 될 터이니 기

쁘다면서 한국 가면 교회사업 밖에도 

교육과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그해 9월 8일에 

시애틀을 통해 한국으로 갈 예정이었

다. 

그해 8월 5일에 뉴욕시에 거주하는 

한인동포가 전 상항한인감리교회의 

고 이대위 목사의 추도회를 가졌다. 

임 초가 사회를 맡아 먼저 취지를 설

명한 후 곽림대의 지도로 찬송가 149

장을 합창하고, 3명의 부인이 246장

을 합창하였으며, 김여택이 이 목사

의 약력을 소개했고, 곽림대가 추도

사를 하였으며, 장성욱과 오기은과 

임 초가 각각 애사를 한 후 부조금을 

모금하였다. 이 부조금은 고 이 목사

의 유족을 위한 동정금이었다. 이날 

모금한 부조금은 총 33달러였다. 이

날 부조금을 낸 사람 중에 장석영도 

있었다. 

신한민보가 누가 얼마를 부조했는

지를 공개하였으니 금액 표시를 하지 

않는 오늘날과는 대조적이다. 소개하

면 홍득수, 윤홍섭, 이기은이 각각 5

달러를, 유태경 부인, 장덕수, 김마리

아, 무명이 각각 2달러를, 김영욱, 장

석영, 안승화, 김도연, 김재희, 김정은, 

김영수, 이선행, 허 정 그리고 서민호

가 각각 1달러를 부조했다. 

뉴욕한인교회 예배당 새 번지 광고

가 그해 9월 6일자 신한민보에도 게

재되었다. 아마 주일예배에 참석자가 

평소보다 적었고, 평소에 나오던 교

인이 결석한 모양인데, 주일예배 참

석자가 줄거나 평소에 잘 나오던 자

들이 결석할 경우 목회자의 걱정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 모양이

다. 어쨌든 장석영이 다시 새 번지 광

고를 냈다.

1928년 12월 27일에 장석영은 일

반 형제자매에게 신한민보에 근하신

년 광고를 냈다. 같은 근하신년 광고

는 이듬해 1월 3일에도 게재했다. 그

는 그의 목회공간을 교회 밖까지 확

장하였고,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전

역으로 확대했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1929년 1월 31일자 신한민

보에 장석영을 사냥개로 비판하는 “

뉴욕에 왜 사냥개”라는 글이 게재됐

다. 이 글에는 그 외에도 황창하, 신윤

국, 류태경 등 3명도 사냥개로 비유했

다. 장석영은 두 번째 적히는데 “이이

는 소위 목사 노릇을 하는 자로서 황

창하와 같은 행동을 하는데 거기다가 

편벽심이 가득하여 이 사람에게는 이

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니 

그자도 우스운 인물”이라고 적었는데 

이 비판에 대한 그의 반박하는 글을 

신문지상에서 찾을 수 없으니 정작 

그는 이 글을 무시한 모양이다. 

같은 해 삼일절 10주년 경축식 행

사는 3월 1일 하오 7시 30분에 뉴욕

한인교회 예배당에서 남은 자리가 하

나도 없이 참석했다. 다수의 외국 손

님과 뉴욕에 있는 유명한 세 신문사

의 기자들이 방청했는데 미국에 잘 

알려진 서재필 박사와 고종의 정치고

문이었던 내한선교사 호머 B. 헐버트 

박사가 참석했기 때문이다. 

애국가를 합창한 후 장석영이 기도

했고, 이후 사회자 이용직의 개회사, 

김승제의 인도로 국기 경례식, 이철

원의 독립선언서 낭독, 안헬렌의 독

창, 임 초의 축사, 서재필 박사와 헐버

트 박사의 연설, 임아영의 독창, 김마

리아의 독립운동 진상 설명, 임보배

의 피아노 독주, 허 정의 감상담, 그리

고 만세삼창으로 이어졌고, 이후 기

념사진을 찍었다.

위의 삼일절 행사에 참석한 장석영

이 목사로 소개되고 있다. 그래서 그

가 1929년의 삼일절 전후까지 뉴욕

한인교회를 사역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렇다면 그의 목회는 1년 3개월이

다. 

뉴욕한인교회 목사직을 사임한 장

석영이 한국으로 귀국하던 1933년까

지 본 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1929년 10월에 뉴욕학생회 신임회장

으로 콜롬비아대학 교육과에 재학하

던 장석영이 선출되었고, 서기에 문

장욱 그리고 회계에는 노재명이었다. 

이때 소개된 아래의 뉴욕 유학생들이 

장석영과 함께 뉴욕한인교회 교인이

었을 것이다: 뉴욕의학연구소의 의사 

강해동과 의사 이유찬, 뉴욕대학 신

학과의 김마리아와 본 대학 상과의 

최순주, 줄리아드음악학교 성악과의 

박리근, 콜롬비아대학 화학과의 나기

호, 본 대학 정치과의 최정집과 윤흥

섭, 본 대학 신문과의 이원철, 본 대학 

광산과의 김건후, 본 대학 역사과의 

문장욱, 본 대학 법률과의 이동제, 본 

대학 교육과의 김헌철, 오천석, 허 찬, 

윤성순과 노재명. 그리고 헌터중학교

의 유에스더.

1930년 1월 31일 주일 오후 4시 30

분에 뉴욕한인교회 예배당에서 교인 

총회로 모여 작년도 재정보고 후에 

본 교회 새 이사원을 선출했는데 장

석영이 안정수와 남궁염과 함께 이사

원으로 선출되었다. 삼일절 기념식 

순서 지정위원이었던 이기붕과 조 국

에 따르면 1930년 삼일절 기념식에

서 장석영은 홍득수와 함께 연설을 

담당하였다. 그 외 순서담당자는 사

회에 김윤석. 축사에 윤홍섭, 합창에 

안윤희 외 4인, 그리고 독립선언서 낭

독에 고재완이었다. 

장석영은 그해 뉴욕의 콜롬비아대

학 교육과를 졸업했다. 이어 동 대학

원에서 철학을 전공하여 1932년 3월

에 석사학위를 얻었다. 그해 뉴욕 유

니온신학교에 입학하였고 1년간 공

부한 1933년에 그는 신학 석사학위

(B.D.)를 받았다. 	

귀국

1933년 3월 장석영이 미국북감리

교 뉴저지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는

다. 목사안수를 받은 그달 23일에 장

석영은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귀국한 

그해 그는 연희전문학교 교수 겸 교

목이 되었다. 

그런데 불온사

상으로 배일교

육을 한다는 

이유로 일제는 

1942년 11월

에 그를 교수

직에서 해임했

다. 해임당한 

다음 달인 그

해 12월에 개

성 중앙남부교

회 담임목사로 

부 임 하 였 고 , 

1945년 3월에

는 고향인 강화 

신문리교회로 

전임하였는데 그곳에서 조국의 광복

을 맞았다. 해방 후 장석영은 연희대

학교로 복귀하여 교수와 신과대학장

을 역임했고, 이후 장석영은 감리교

신학교 교수가 되었다.

한국 감리교회가 해방 후 일제에 

저항했던 재건파와 그러지 않았던 복

흥파로 분열되었을 때 그는 1948년 1

월에 재건파 감리교회의 감독으로 추

대되었으나 복흥파 감리교회의 강태

희 감독과의 대화로 두 감리교회를 

통합하고 1949년 5월 김유순 목사를 

감독으로 선출했다. 

1950년 6월부터 2년간 대한기독교

청년협의회 총무를 맡았는데 1951년 

4월에는 북미 YMCA 100주년 대회

에 한국 YMCA 대표로 참석하였다. 

한편 그해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태평양대학교에서 명예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53년 이후 그는 공직에 있으면

서 출판을 거듭했다. 그해 9월 장석영

이 정동제일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었

을 때 ‘기독교 윤리와 사회제도’를 출

판했고, 이듬해 ‘민주주의와 신도덕’

을 펴냈다. 1955년 4월부터 그는 이

화여자대학교 교수 겸 교목으로 재직

하다가 이듬해 4월에 기독교 학교 교

목 회장으로 피선되었고, 1958년 2월

에 한국기독교교육협회장으로 선출

되었을 때 ‘향상의 도’를 출판했다. 

충남 예산읍 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있은 지 2년 후인 1962년 2월에 한국

기독교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이듬해 1월 연세대학교 재단이사에 

선출되었는데, 이해에 ‘새 이상의 종

교’를 펴냈다. 1967년 10월에 은퇴한 

후 장석영은 통일교의 재단법인 기독

교연합운동협회 총무직을 맡아 활동

하였는데 그즈음인 1971년에 ‘기독교 

연합운동의 진상과 문제점’을 출판했

다. 그는 1982년에 향년 88세로 별세

하였다.  
damien.sohn@gmail.com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89. 장석영(1894-1982)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콜롬비아 대학 다니며 뉴욕한인교회에서 담임전도사로 사역

1933년 미북감리교서 목사안수 받고 귀국, 목회와 저술활동 

장석영 목사

1928년 9월 6일자 

신한민보의 뉴욕한

인교회 새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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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시점에선가 한 번은 인생을 

돌이켜보며 참회(懺悔)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시간은 그동안 자신을 사로 

잡아왔던 주변의 시선이나 

평판을 의식하지 않고 가장 

처절한 자기 성찰의 시간외 

될 것이다. 물론 진정한 그리

스도인은 이런 과정을 통과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고백에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는 하나님 앞에 선 사

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이 책을 쓰도

록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마

음을 깨닫고 회개 기도를 통

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독자들에게 알려 그들도 하

나님을 알게 하자는 그의 의

도대로 고백록은 철학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던 많은 지

성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

다. 

또한 오랜 세월 진리를 찾

아 방황하던 사람들이 이 책

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

으며, 육체적인 정욕을 이기

지 못해 고민하던 사람들도 

이 책을 통해 위로를 받고 또

한 정욕을 이길 구체적인 방

법을 인지하게 되었다. 

기독교 역사상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고전 가운데 한 권으

로 꼽히는 책이기에 우리는 

이 책의 내용과 깊이에 익숙

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을 통

해 깊은 회개의 체험을 할 수 

있다면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책으로 독자들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어거스틴(354-430)은 어

떤 인물인가? 그는 우리들에

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

다. 교부, 철학자, 신학자, 감

독, 역사가, 수사학자, 교회치

리자의 별명들을 가지고 있

다. 그는 중세뿐 아니라, 종교

개혁, 그리고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걸

쳐 계속해서 영향을 끼쳐온 

사람이다. 그는 목회를 하면

서도 수많은 책들을 저술하

였다.

그의 저서들은 117권 정도

로 추정되는데 그 중에 하나

님의 은총론을 중심으로 한 ‘

펠라기우스주의 반박론’, 삼

위일체론을 중심으로 한 ‘아

리우스주의 반박론’, 신흥세

력으로 부각되던 이교주의자

들에 대한 논박인 ‘신이교주

의 반박론’, 신앙핸드북 등은 

기독교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독교 사상의 기초

가 되고 있다. 이 책들을 읽

어보면 신앙의 본질을 정확

히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

고백록’은 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 중의 

하나이다. 

틸리히(P. Tillich)는 “그는 

자신  이후 천년 동안만 아니

라, 모든 시대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라고 하였고, 윌리

암스(D. Williams)는 “서양 

신학사는 어거스틴에 대한 

계속적인 주(註)밖에 안된

다”라고 평가할 정도다. 어거

스틴이 끼친 불가피한 시대

적인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

구하고 그가 끼친 공로와 선

한 영향들 중의 하나인 고백

록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

다.

 
1. 어거스틴(Augustine, 

AD 354- 430)의 생애

  

어거스틴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그의 저서인 ‘고백

록’(Confessions)과 제자 포

시디우스가 쓴 전기를 통해 

자세히 알려져 있다. 어거스

틴이 72세에 쓴 자전적 평가

이며 많은 작품에 대한 요약

인 ‘성찰록’(Retractions)에

서도 그의 삶의 흔적들을 발

견할 수 있다. 

그의 아버지는 로마의 식

민지였던 북아프리카 타가스

테에서 이교도였으나, 신실

한 기독교신자인 아내 모니

카의 영향을 받아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다. 그의 아버지

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성공

과 출세를 위해 어거스틴을 

교육시켰다. 그는 어려운 집

안 형편으로 잠시 학업을 중

단했지만 370년 고향 유지의 

도움을 받아 고향을 떠나 로

마, 카르타고 등지에서 수사

학을 공부했다. 그런 가운데 

카르타고에서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의 글 ‘호르텐시우스’

를 읽고 철학에 심취하게 된

다. 그는 재산이나 명성이 행

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

라,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 자

체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준

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렇게 철학에 매료된 그에게 

기독교신앙은 ‘문화인’이 받

아들이기에는 비철학적인 것

으로 비쳐졌다. 

그래서 우연히 마니교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이원론

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명

확하게 나눌 수 있게 하는 마

니교에 쉽게 빠져 들었다. 하

지만 마니교에 대한 열정도 

그에게 오래 가지 않았다. 그

가 품고 있었던 ‘세상에 가득

한 악’에 대한 의문에 대해 

대답을 주기에는 마니교의 

이론적 체계가 빈약했기 때

문이었다. 그는 마니교를 떠

나게 되고, 28세가 되던 해에 

카르타고를 떠나 로마로 갔

다가 거기서 다시 밀라노로 

간다. 그 이듬해 그는 당시 

밀라노 근방에서 가장 뛰어

난 성직자였던 암브로시우스

(Ambrosius, 339-397)감독

을 만난다. 그의 설교를 듣게 

된 어거스틴은 그의 지혜와 

지식에 몰입하게 되었고, 점

차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벗

어 버릴 수 있게 되었다. 그

렇게 암브로시우스에게 빠져

든 그는 그의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던 “악”에 대한 의문

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그 당시 유행하던 신

플라톤주의 저작들을 읽으며 

기독교 사상에 대해 점차 깊

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밀라노의 정원을 거닐던 그

는 아이들이 정원에서 놀며 

노래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집어 들고 읽어라, 집어 들

고 읽어라(Tolle lege, tolle 

lege)” 그 목소리에 이끌려 

그는 가까이 있던 성서를 들

고 읽었다. 그 때 펼쳐진 성

경은 바로 로마서 13장 

13-14절이었다. 

“그 말소리가 소년의 것인

지 소녀의 것인지는 알 수 없

었지만 계속 반복되었던 말

은 ‘그것을 집어 들고 읽어

라, 그것을 집어 들고 읽어

라’라는 후렴처럼 반복되는 

노래였습니다. 나는 곧 눈물

을 그치고 안색을 고치어 어

린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할 

때 저런 노래를 부르는지 곰

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전에 그런 소리를 들어본 기

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성경을 펴서 첫 눈

에 들어온 곳을 읽어 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그는 

기독교에 대한 확신을 얻었

고, 드디어 32세에 신앙의 길

을 걷게 된다. 그 후 43세에 

집필을 시작하여 46세에 집

필을 완료한(AD 397-401) 

그의 책이 고백록이다. 그 후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기도

하고 사색하는 공동체생활을 

하기 시작한다. 391년 봄, 카

르타고 다음가는 도시인 힙

포교회의 간청으로 힙포교회

의 감독이 되고 그로부터 4

년 뒤 주교가 되었다. 그 후 

그는 76세로 삶을 마칠 때까

지 수많은 철학, 신학, 그리

고 논문과 같은 무게를 가진 

218통의 편지, 500권 이상의 

설교집을 남겼다. 

“어거스틴 이전까지의 모

든 신학과 사상이 어거스틴

에게 흘러 들어왔으며 어거

스틴을 통해 후대로 흘러 나

갔다”라는 표현이 생겨날 정

도로 전체 기독교에 남긴 그

의 공적과 공헌은 가히 기념

비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younsuklee@hotmail.com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11)                                      

전체 기독교에 남긴 어거스틴의 공적과 공헌은 가히 기념비적

‘고백록’ 통해 깊은 회개의 체험할 수 있다면 가장 가치 있어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제 4권 어거스틴(Aurelius Augustinus)의 “고백록”(1) 1월 첫 주에 학교 학장실에서 이메일이 왔다. 동료 교수의 열여섯 

살 된 아들이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토요일에 척추수술을 하게 되었

으니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자는 메일이었다. 전신마비가 될 수 있

는 부상이었는데 수술이 가능한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했다. 아들이 

수술한 며칠 후 그 교수님은 봄학기 첫 강의를 하러 오셨다. 수술이 

잘 되었는지 인사를 했더니 집으로 퇴원해서 쉬고 있다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다음 날 교수 회의로 모였을 때 교수님이 아들이 다친 

상황, 수술 경위를 설명했다. 급하게 달려간 병원에서 수술을 바로 

해주기로 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좀 기다려야 한다고 했을 때 아

버지로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이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 너무 힘들었노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하루 전에 나에게 보

였던 평안은 사라지고 그동안 급한 상황에 대처하느라 누르고 있었

던 감정이 동료들 앞에서 그대로 흘러나온 것이다. 한참을 울먹이는 

교수님을 보며 아들의 아픔을 뼛속까지 느끼는 아버지의 마음이 전

해졌다. 그 교수님의 눈물 속에서 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의 사랑을 보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셨다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두 번 기

록되어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며 우셨고, 나사로의 죽음 앞

에서 우셨다. 평소에 친분 있는 목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동네 교회

로 집회를 오셔서 참석했었다. 그 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

셨던 누가복음 19장을 설교하면서 눈물의 사전적 정의를 말했다. 웹

스터 사전의 정의는 눈물의 정서적인 면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눈물

의 성분이나 기능만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어 사전은 언제 눈

물이 나오는지 눈물에 대한 감정적인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나무위키에서 정의하는 눈물은 “슬픔이나 기쁨, 분노 등의 격한 감

정, 고통을 느낄 때, 하품을 할 때,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흘러

나온다고 되어있다.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은 죄에 빠진 인간에 대

한 연민의 눈물, 죄의 결과로 온 죽음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

을까 생각이 든다.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사랑

을 모른 채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는 예수님은 얼마 남지 않

은 십자가 형벌 앞에서 인간을 향한 연민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의 눈물은 기록되어 있지만 영이

신 하나님께서 우셨다는 표현은 성경에 물론 없다. 그러나 아들의 고

통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마음, 할 수만 있다면 아들의 고

통을 대신 감당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듯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도 그렇게 애절한 사랑이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릴 적

부터 줄줄이 외던 성경구절이지만 그 뜻이 새롭게 다가온다. 사랑하

는 자녀를 위해 죽음의 고통이라도 대신 당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

처럼 멸망의 길을 가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택하

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새삼스럽다. 고통 중에 있던 아들을 생각하

며 눈물을 흘리는 교수님을 보며 부모 속을 많이 썪이고 늦게야 철

든 자식처럼 그렇게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 가

슴 깊이 느껴졌다.

이 큰 사랑,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

인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과 아픔 속에 늘 동행하시

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예

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이 땅에 머물고 계셨더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며 여전히 우실 것 같다. 그러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

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올 한해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

지하고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lpyun@apu.edu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아버지의 눈물

일상칼럼



2020년은 두 자리 숫자인 

20과 20이가 겹치는 특별한 

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자리 숫자가 겹치는 해는 

1000년에 한번 돌아오기 때문

이지요. 예컨대 1010년, 2020

년, 3030년 말입니다. 그러므

로 2020년은 천 년에 한번 돌

아오는 특별한 날임을 기억하

기에 사람들은 재미난 의미들

을 부여하며 얘기하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천 년에 한번 돌아오는 

두 자리 숫자가 겹치는 기분 

좋은 이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까 깊이 생각하여 보았습니

다. 물론 시간은 흘러가는 시

냇물처럼 흘러가고 인생도 흘

러갈 것이지만 이 소중한 한 

해를 축복되고 행복하게 살고

난 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소리칠 수 있는 복 받은 새해

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잘 관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효과적인 시간관리는 

물론 건강한 체력관리와 주신 

가정 직장 섬기는 교회생활 관

리를 복을 받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옛 어른들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리고 “진인사대천명”이란 고

사명언을 남겨주었는데 그 교

훈이 매우 성경적이라 여겨지

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

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맥락일 것입니다.

저는 신년벽두에 시편 71편

에 나타나는 다윗의 기도를 새

해를 위한 우리의 기도로 삼아 

함께 기도하기를 말씀드려봅

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

오니 나로 영영히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

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

리지 마소서.”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

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 하소

서.” 

다윗은 이런 기도의 사람이

었습니다.

다윗은 기도로 미래를 준비

하였고 기도로 자기를 지켰고 

기도로 난관을 헤쳐 나갔고 기

도로 역경을 극복하였고 기도

로 응답 받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 성공자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은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드리는 

우리를 ‘더욱 창대하게’ 해주

시는 복 된 새해입니다. 그러

므로 우리는 비록 오늘 우리들

의 상황과 처지가 빈약하고 초

라할지 몰라도 ‘더욱 창대하

게’ 해 달라는 우리들의 기도

를 들으시고 우리를 ‘더욱 창

대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위로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야베스처럼 믿고 기

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

는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

다.

이 소중한 허락 받은 새해에 

복에 복을 더 받고 지경의 넓

혀 주시는 은혜를 받고 주의 

손의 도우심을 받아 환난을 벗

어나 근심이 없는 평안한 새해

가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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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서신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소서!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미주한인 CBMC서부총회(총

회장 황선철 장로), 연세대학교

남가주총동문회가 공동주관한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 및 이

춘근 박사 신앙강연회가 4일과 

5일 양일간 시온성결교회(담임 

최경환 목사)에서 열렸다. 

‘기독교로 읽는 국제정치’라

는 주제로 첫날 강연회를 인도

한 이춘근 박사는 “진보와 보

수를 논할 때 역사 방향에 수레

바퀴 끌고 가는 것이 진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회주의

자들이 진보로 치부되는데 그

것은 틀린 이야기”라고 지적했

다. 

이 박사는 “지구전체 기독교

인 숫자는 늘고 있다”며 “유럽

의 기독교인들은 줄고 있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인들이 많

아지고 있으며 세계인구의 4분

의1이 기독교인이다. 미국에서 

교회 다니는 자는 2억9천 명이

며 그중 복음주의자는 1억 정

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이데올로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과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고 그 

속에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추

구권이 포함돼있음을 자명한 

진리로 믿고 있는 것”이라며 “

지구촌 한사람이라도 더 기독

교인으로 만들어 하나님나라

로 들어가려는 사명을 가진 국

가이며 특별히 바이블 벨트 지

역은 신앙이 체험화 돼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춘근 박사는 둘째 날,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라

는 주제로 강연했다.
<박준호 기자>  

제17회 제117주년 미주한인

이민 감사예배 및 디너행사가 

12일 오후 3시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와 밀레니

엄 빌트모아 호텔에서 열렸다.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린 감

사예배는 김경일 목사 사회로 

시작, 최순길 목사(평창미주후

원 공동회장)가 대표기도 했으

며 은혜한인교회 장로성가단

이 찬양했다. 

이어 한기홍 목사가 ‘미국 속

에 빛과 소금이 되는 한인사회

가 되자’(마5:13-16)라는 제목

으로 설교했다. 

한기홍 목사는 “미주한인의 

날 제정은 큰 의미가 있다. 270

여 민족이 미국에 사는데 자체 

기념일을 갖는 것은 유일하게 

한인커뮤니티뿐이다. 미국 건

국에 큰 역할을 한 청교도들이 

미국 와서 제일먼저 한 것은 교

회를 지은 것이다. 학교를 세우

고 가정에서 성경보고 예배드

리고 기도하며 미국에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나라세우길 열

망하며 모든 사회 각계각층이 

성경중심으로 법과 생활양식

에 큰 역할을 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거주한지 400여년이 됐

다. 한인들도 청교도들과 같은 

102명이 미국에 왔다. 교회에

서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하

며 살았다. 117주년이 됐는데 

오늘날 한인사회를 보면 하나

님께서 많은 축복해주셨다. 북

미주에 4500여 교회가 세워졌

다. 열심히 모여 하나님 찬양하

고 예배하는 민족은 찾아보기 

힘들다. 각계각층 전문인 기업

가 정치인들이 빛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한인사회는 미

국 속 작은 커뮤니티지만 하나

님 앞에 바로 세워진다면 미국

의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는 
<16면으로 계속>

예장백석 미주동부노회가 지

난 1월 12일 저녁 김순배 목사 

안수식을 가졌다. 

노회장 주효식 목사는 

“Why?”(사53:1-6)라는 제목

의 설교에서 “사역을 하다보면 

‘왜’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다. 

오늘 왜 목사임직을 받으려 하

는가? 이 질문은 정체성과 관

련된 질문”이라며 “본문의 주

인공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이 땅에 오셔서 찔림과 채찍과 

고난을 당하셨는데 왜 그러셨

는가? 바로 우리의 나음과 평

화를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

명예욕과 세상영광 버리고 맡

겨진 양떼들의 허물과 죄악을 

내가 찔림과 채찍을 맞고 고난

을 감수하겠다는 사명을 갖고 

목사의 길을 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예배는 함성은 목사 인도로 

기도 장규준 목사, 설교 주효식 

목사. 임직식은 부노회장 김충

전 목사 사회로 임직자 소개, 

서약, 안수기도, 악수례, 성의착

의, 공포, 임직패 증정, 권면(한

준희 목사), 축사(송원섭 목사), 

축가(안경순 목사), 답사 순서

로 진행됐다.  

김순배 목사는 답사에서 “소

명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청

지기로서 사명과 종의 도를 따

르며 죽기까지 신실하게 사명

을 다하겠다”며 노회와 가족들

에게 감사했다. 

김순배 목사는 이화여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루즈벨트대

학교(MSIS), 캘리포니아신학

교(M. Div), 현재 캘리포니아신

학교에서 목회학박사과정 중에 

있다.

이날 목사안수식은 김순배 

목사 축도로 마쳤다. 
<정리: 유원정 기자>

미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

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

와 각 도시 교협과 목사회가 공

동주최하고 자마(대표 강순영 

목사)와 미기총 전국기도연대

가 공동주관해 열리는 청교도 

신앙회복과 2020년 선거를 위

한 미 전국 각 지역별 연합기도

회 설명회가 13일 오전 11시 JJ

그랜드호텔에서 있었다. 

이번 연합기도회는 △미주 

한인 기독교인들이 청교도 신

앙과 정신을 배우게 하고, 제2

의 청교도가 되도록 준비시키

고 기도한다 △청교도 미국이

주 400주년을 맞이해 미국에 

청교도 신앙회복 운동이 일어

나도록 기도한다 △미국의 대

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

하고 나라를 하나님과 성경으

로 되돌리려는 열정을 가진 지

도자들이 오는 2020년 11월 선

거를 통해 선출되고, 미국이 다

시 하나님과 성경으로 되돌아

오기를 위해 기도한다 

<16면으로 계속>

Soon Movement(KCCCUSA)

는 지난 1월 1일부터 4일까지 

가든 그로브에 위치한 하이야

트 리전시 호텔에서 2020 

Higher Calling Conference를 

대학생들과 12학년을 대상으

로 진행했다. 올해는 특별히 가

치관이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존재의 가치를 알고 또한 미래

를 거룩하게 준비하도록 

‘Worthy’라는 주제로 진행됐

다.

북가주와 남가주의 여러 대

학교에서 약 350여명이 참가했

고 강사로는 데릴 스미스(Cru 

Onenes s  &  D ive r s i t y 

Director), Jeff Hyeon(사랑의

교회 EM), 김대훈 목사(New 

Beginnings of Crosspoint 

Church), 오윤태 목사(SOON 

Movement 대표) 외에도 각 분

야의 전문가들이 학생들의 필

요에 맞는 강의들을 했고 특별

히 이 집회의 목표인 선교에 대

한 도전과 헌신의 시간들이 진

행됐다. 

△첫날은 학생들이 인간의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과 △둘

째 날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치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

며 △마지막 날은 인생의 소명

을 확인하고 부르심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

도록 하는 내용들로 진행됐고, 

밤마다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됐

고 또한 순모임(스몰그룹모임)

을 통해 모든 학생들 공동체를 

넘어 이웃과 사회를 향해 닫혔

던 마음을 여는 시간들을 가졌

다.

특별히 이번 전체집회를 잭

임 맡고 진행한 오윤태 목사

(Soon Movement 대표)는 “우

리 2세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

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놓으신 세대입니다. 하

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에 불

을 지피고 계신데 이들을 잘 지

도하고 훈련할 때 이들은 이 땅

에 그리고 세계선교에 소중한 

일군들로 사용을 받을 것입니

다”라고 말하며 2세들을 향한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캠퍼스선

교사로 약20 여명이 헌신했고, 

2020년 여름단기선교에도 약

150여명이 참여하기로 결정했

으며 계속해서 캠퍼스에서 기

도운동과 성경공부 운동에 헌

신하기로 작정했다.

Higher Calling은 매년 열리

는 집회로 올해는 남가주, 뉴욕

(1월 7일-10일 2020), 애틀랜

타, 하와이(3월 16일-18일) 등

에서 집회를 열고 있으며, 2021

년에는 Youth들의 컨퍼런스도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제공 KCCCUSA>

‘기독교로 읽는 국제정치’ 주제

‘미국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한인사회’

“목사의 정체성 갖고 사명을 길 가라”

“제2의 청교도로 한인 사용하시길”

‘Worthy’ 주제, 350여명 참가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 및 이춘근 박사 신앙강연회

제17회 제117주년 미주한인이민 감사예배 및 디너행사

예장백석 미주동부노회 김순배 목사 안수식

청교도 신앙회복과 2020년 선거위한 전국지역별 연합기도회 설명회

Soon Movement 2020하이어콜링 컨퍼런스 

CBMC주최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 및 신앙강연회에서 이춘근 박사가 강연하고 있다

제17회 제117주년 미주한인이민 만찬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사진 우측아래 타원안은 제117주년 미

주한인이민 축하행사때 한인대표들과 흑인, 히스패닉, 방글라데시 및 소수민족 대표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예장백석 미주동부노회 목사안수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청교도 신앙회복과 2020년 선거를 위한 미 전국 각 지역별 연합기도회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2020 Higher calling Conference에서 참석자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있다

훼이스신학교 동문회 신년

감사 예배가 1월 11일 정오 플

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렸다. 

동문회장 전희수 목사(뉴욕

기쁨과영광교회)는 “졸업한지 

30년이 됐지만 동문들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라며 “학교는 

휴교지만 총장님이 계셔서 만

날 때마다 신학강좌를 해주시

고 재정적 지원도 해주심에 감

사드리며 특히 여성목회자들

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김기호 목사(뉴욕주양교회)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기도 박

진하 목사(뉴욕침례교회), 특

주 뉴욕오카리나선교단, 말씀 

윤세웅 목사(훼이스신학교 총

장, KCBN사장), 인사말 전희

수 목사, 광고 한기술 목사(뉴

욕할렐루야교회), 축도 라흥채 

목사(제자들교회) 순서로 진

행됐다.

윤세웅 목사는 “믿음이란?”(

갈2:15-16)이라는 제목의 설

교에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실체를 강조했다. 

즉 본문에서 Faith in Christ

와 Faith of Christ의 차이를 

설명하며 “우리의 (열심인) 믿

음으로 성화되고 칭의 되는 것

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역

설했다. 

윤 목사는 또한 성경이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6

일간의 천지창조, 동정녀 탄

생, 예수님의 기적과 죽음, 부

활, 재림 등에 대해 믿어야 함

을 강조하고 이런 교육을 받은 

훼이스신학교 동문들은 계속 (

영어)성경 읽기를 권했다.   

예배 후 동문들은 윤세웅 총

장이 마련한 오찬과 선물을 나

누며 친교를 다졌다.
<유원정 기자>  

“in Christ ‘믿음’ 가지라” 
훼이스신학교 동문회 신년감사 예배

훼이스신학교 동문회 신년감사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일원의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양수철 목사) 

노회들의 신년하례 예배가 1월 5일 뉴욕남노회를 시작으로 개최

됐다. 뉴욕남노회는 5일 오후 5시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

사)에서, 뉴욕노회는 6일 오전 11시 뉴욕새생명장로교회(담임 허

윤준 목사)에서, 뉴욕동노회는 7일 오전 11시 뉴욕참교회(담임 문

덕연 목사)에서, 뉴욕서노회는 13일 오후 5시30분 뉴욕만나교회(

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렸으며, 가든노회는 20일 뉴저지성도교

회(담임 허상회 목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제 44회 KAPC 총회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캔쿤에서 열

린다. 이를 위해 각 노회들은 미리 등록해줄 것과 기도를 당부했다.  

뉴욕남노회

노회장 조덕남 목사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조성희 목사가 

기도하고 전 총회장 김재열 목

사가 사무엘상 17:41-49을 본

문으로 “골리앗(두려움)을 쓰

러뜨려라”라는 제목으로 설교

했다. 

김재열 목사는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 건축하며 일어난 일

들을 간증하며 “삶에서 만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골

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하나님

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두려움의 근원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떠

날 때다. 두려움의 대명사 골리

앗을 물리친 다윗의 비결을 찾

아보면 첫째, 도전하라. 17살 

다윗은 왕에게 골리앗 앞에 나

가 싸우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둘째, 확신을 갖는 다윗의 용기

다. 주의 종이라는 정체성의 확

신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믿으면 우리의 삶은 그

렇게 생각하는 만큼 달라져야 

한다.  셋째, 달란트를 개발했

다. 양들을 돌보며 목동의 필수

품인 물맷돌을 가지고 다니며 

맹수가 나타나면 쫓아냈다. 언

제든지 행할 수 있는 자기만의 

달란트를 가지고 다윗은 골리

앗을 때려눕힌 것이다. 넷째,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다. 다윗

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다윗의 경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 영에 붙들렸기 때문이다. 

2020년 한해 살면서 두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관록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는 안 된다. 늘 

여호와의 영에 풍성하게 붙잡

혀서 두려움과 골리앗의 공포 

앞에서 백전백승하는 이 시대

의 다윗들이 되라“고 강조했다.

말씀을 듣고 결단의 기도하

는 시간을 가졌으며, 권영국 목

사 축도로 마쳤다. 

예배 후에는 센트럴교회에서 

준비한 떡국 등 음식을 들며 새

해 덕담을 하며 친교했다. 이어 

신년 윷놀이를 하며 준비한 선

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뉴욕노회

방정훈 목사의 찬양인도가 

있은 후 부노회장 김성국 목사 

인도로 기도 이윤석 목사, 성경

봉독 정인수 목사, 말씀 홍춘식 

목사, 광고 허윤준 목사, 합심

기도, 축도 손한권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노회장 홍춘식 목사는 “준비

된 택한 그릇”(행9:15-16)이라

는 제목의 설교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

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모든 목

회사역의 시작이며 고백”이라

며 “2020년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역을 감당하길 바

란다”고 말했다.

홍 목사는 “사도 바울의 서신

은 실생활에 적용이 된다. 세상

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던 사

도바울의 사역현장은 아름다웠

다.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 것 

없으나 성령의 열매가 풍성했

다.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게 된다. 세상이 

무섭게 변해도 어떤 고난이 닥

쳐도 하나님이 뜻임을 믿고 주

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순수

하게 모든 것을 불태우는 작은 

불씨가 돼 성령의 역사를 체험

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

했다.

합심기도는 김성국 목사 인

도로 첫째, 뉴욕노회가 기도하

는 노회로 말씀의 불씨를 일으

키자 둘째, 한국과 미국 전 세

계를 위해 셋째, 원로 장영춘 

목사와 김혜천 목사의 건강을 

위해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

도하고 문종은 목사가 마무리 

기도했다.

예배 후에는 새생명장로교회

(담임 허윤준 목사)에서 준비한 

오찬을 하고 윷놀이 등 게임을 

하며 친교시간을 가졌다. 

뉴욕동노회

문덕연 목사 인도로 기도 황

상하 목사, 성경봉독 조성득 목

사, 특송 임원일동, 설교 김남

수 목사, 신년합심기도 (1)뉴욕

동노회와 지교회를 위해(장기

수 목사) (2)KAPC와 제 44회 

총회를 위해(박희근 목사) (3)

미국을 위해(위정자, 교회, 신

학교, 미국사회)(김동수 목사) 

(4)대한민국을 위해(이규섭 목

사), 신년덕담 조문휘 목사, 광

고 신철웅 목사, 축도 조영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남수 목사는 “교회와 우리

들”(슥4:1-9)이라는 제목의 설

교에서 “본문은 하나님의 교회

를 이렇게 섬기라는 내용”이라

며 “교회는 신비하고 고귀하고 

영광스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으로 인간의 수단이나 지혜, 권

세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목회를 할수록 느

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물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시지만 궁극

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한다. 시대가 변해도 근본적인 

성경진리는 영원불변하다. 본

문 7절에 보면 교회 앞에는 큰 

산(문제)이 많다. 그러나 스룹

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듯이 말

씀과 기도, 은혜와 성령이 충만

하면 모든 문제를 이긴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목회자는 물

론 교우들이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2020년 하

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내주실 것이다.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속히, 신

실하게’라는 말대로 우리 힘을 

빼고 겸손과 엎드림으로 하나

님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부총회장 조문휘 목사는 

“2020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자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

까?” 질문을 던지고 “우리 본연

의 위치에서 본연의 사명을 감

당하는 것” 즉 “부름 받은 말씀

사역자에게 기본에 충실하는 

것은 사생결단의 기도”라고 강

조하고 “우리가 먼저 ①회개하

는 일에 앞장서고 ②말씀에 전

무하기 위해 성경읽기 ③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부유함

이 있기를 바란다”고 덕담했다.

조 목사는 또 5월 총회를 호

스트하는 노회로 첫째,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총회되도록 기

도해 달라 둘째, 준비위원회와 

노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협력

하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

광이 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예배 후 참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하고 친교시간을 가졌

다.

뉴욕서노회
임일송 목사 찬양인도 후 박

2020년 1월 18일 토요일www.chpress.net10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동부소식

east
동부개혁장신 선교어학원 특강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 부설 선교어학원 

특강이 2월 4일부터 12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오

후 6시에 진행된다. 강사는 김경래 교수로 이번 강의는 ‘중국어 

마태복음 강해’다. 

▲문의: (718)637-1470, 463-7163

뉴저지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장동신 목사)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이 1월 28일(화) 오후 6시 30분 초대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01)787-1422 

복음뉴스 창간 3주년 감사예배
인터넷 기독언론 복음뉴스(대표 김동욱 목사) 창간 3주년 감

사예배가 2월 2일(주일) 오후 5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516)241-6024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남노회 신년하례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노회 신년하례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동노회 신년하례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서노회 신년하례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해외한인장로회(KPCA) 뉴

욕노회 2020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가 지난 1월 12일 저녁 

5시30분 뉴욕한민교회(담임 

주영광 목사)에서 열렸다.

만찬을 한 후 시작된 예배는 

노회장 허용구 목사 인도로 지

재홍 장로(부노회장, 뉴욕예일

교회)의 기도 후 임원들의 특

별찬양이 있었으며 설교는 김

종훈 목사(전 총회장, 뉴욕예

일교회 담임)가 “기억하시는 

하나님”(창8:1-5)이란 제목으

로 전했다.

김종훈 목사는 “2020년 우

리에게 당면한 이민교회의 어

려움과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

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땀과 눈

물의 기도와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것”이라며 “날 기억

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축복했다. 

김 목사는 설교 마무리에 

CCM ‘내 이름 아시죠’를 함께 

찬양하며 통성기도를 인도했

다. 

예배는 신상필 목사(전 노회

장, 뉴욕참좋은교회 담임) 축

도로 마쳤다.

이날 모아진 헌금은 미자립

교회 후원을 위해 사용한다. 

3부 친교는 최호섭 목사와 

주영광 목사 사회로 찬양과 윷

놀이, 빙고게임 등으로 교제하

는 시간을 가졌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이 1월 16일 2020

년 신년하례 감사예배를 앞두

고 지난 9일 3차 준비기도회를 

가졌다. 회장 양민석 목사는 “

준비기도회가 갈수록 더 풍성

한 기도회가 돼서 감사하다”

며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전

했다.

윤오성 목사 인도로 안경순 

목사의 찬양인도 후 기도 차철

회 목사, 성경봉독 송윤섭 장

로, 설교 김홍석 목사, 합심기

도 마바울 목사(2020신년감사

예배와 하례만찬을 위해) 김신

영 목사(미국, 한국, 북한을 위

해) 심화자 목사(뉴욕교협, 목

사회, 이사회, 평신도지도자를 

위해) 이재봉 목사(차세대와 

청소년 1.5세, 2세를 위해), 축

도 김원기 목사 순서로 진행됐

다.

증경회장 김홍석 목사(늘기

쁜교회 담임)는 “함께 하는 교

협”(고전1:1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고린도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교회를 세우

지 못하고 고린도에 와서 세운 

교회인데 파벌이 생겼다”며 “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

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본

문은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

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첫째, 같은 말을 

하라 둘째, 같은 마음을 가지

라 셋째, 같은 뜻을 가지라”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

와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때는 내 생명을 내놓고 

주의 일을 할 때”라고 말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으로 연합사역을 감당하며 하

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기

를 기도하자”고 말했다.

조원태 목사는 “2020신년하

례만찬도 이번 교협 표어 Let’s 

go togethe에 맞춰 준비했다”

며 “영어사역 부교역자와 목

회자부부 초청, 소외된 이웃 

섬기는 기관장들을 초청하고 

리셉션(오후 6시20분부터), 영

상축사, 어린이합창단 및 유명 

음악인 초청” 등에 대해 소개

하고 적극적인 후원과 기도를 

당부했다.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중국어 예배부(첸위지 

목사)가 설립 5주년을 맞아 1

월 5일 오후 4시 기념예배를 

드렸다.

김성국 목사는 격려사를 통

해 “이민자의 삶은 전쟁의 삶

이다. 너를 이겨야 내가 산다. 

다른 민족을 이겨야 내 민족이 

산다. 그러나 후러싱에 변화가 

왔다. 다른 민족끼리 서로 돕

고 사랑하는 변화다. 복음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

님나라, 천국 같은 나라를 만

든 첸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 

중국어예배부가 1천명, 5천명, 

1먼명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며 중국어예배부 교인

들과 손을 잡고 “나같은 죄인 

살리진 주 은혜 놀라와”를 합

창해 은혜와 감동의 시간을 가

졌다.

이날 기념예배는 무용단의 

무용(나를 인도하소서), He 

Jin Chen 집사의 예배선언, 

Da Chang전도사의 찬송(기뻐

경배하세), 정성호 장로의 기

도, De Yin Luan 집사의 성경

봉독, 영상부의 5주년 기념 비

디오 상영, 첸위지 목사의 말

씀(‘기쁨의 날’, 시126:1-6), 

무용단의 무용(일생에 가장 아

름다운 축복), 김도현 목사의 

축사, 글로리아싱어즈의 특송, 

송요한 목사의 축사, 아동부 

특송(성경삼자경), 김성국 목

사의 격려사, 찬양대 찬양, 김

성국 목사 축도와 아동부의 꽃

다발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

다. 
<정리: 유원정 기자>

기억하시는 하나님...하늘의 복 주실 것

“함께 하는 교협” 더 풍성해진 기도회...

민족 뛰어넘어 복음전파...

2020년 주신 하나님께 감사!
KAPC 뉴욕일원 각 노회 신년하례 예배

KPCA 뉴욕노회 2020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

뉴욕교협, 2020년 신년하례 3차 준비기도회

퀸즈장로교회 중국어예배부 5주년 기념예배

KPCA 뉴욕노회 2020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회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뉴욕교협 2020년 신년하례 3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퀸즈장로교회 중국어예배부 5주년 기념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종윤 목사 인도로 기도 오영상 

목사, 말씀 임동열 목사, 축도 강

기봉 목사, 광고 오영상 목사 순

서로 진행됐다.

노회장 임동열 목사는 “사랑

으로! 순종으로!”(창22:11-18)

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순종으로 바친다. 사랑으로 순종

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하나님은 왜 사랑으로 훈련

시키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결단했지만 

호언장담이 물거품이 된 것을 

본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으로 

세우시고 사역을 감당케 하신

다”고 말했다. 

임 목사는 “하나님은 왜 이삭

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다. 하나님도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셨다. 따라서 우리는 특히 주의 

종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남달라야 한다.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목숨 걸고 지켜

야 한다. 그러면 왜 사랑해야 하

는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

셨기 때문이다. 목사가 먼저 순

종을 보이고 교인들을 가르쳐야 

한다”며 “사랑으로 순종하면 아

름답다. 사랑으로 순종하면 하나

님이 준비하신다. 기적이 일어난

다. 사랑으로 순종하면 복의 통

로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주신다. 

우리 모두 이 복을 누리자”고 전

했다.    

예배 후에는 조부호 목사의 

만찬기도 후 이종태 목사 사회

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2월 3일(월)부터 5일(수)

까지 총회주관 동부지역 2020년 

목사장로기도회가 메릴랜드

(Sandy Cove Ministries)에서 

열린다고 광고했다. 이번 기도회

는 필라노회가 주최하며 회비는 

50달러다.
<유원정 기자>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

의회(이하 OC교협)는 지난 6일 

미주비전교회(담임 이서 목사)

에서 제29대 회장단 이·취임식

을 가졌다. 

29대 회장 박상목 목사는 “

시대가 참으로 어렵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중요한 시기

에 놓여 있다. 성경에 의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한 중요

한 시기에 OC교협의 위치는 아

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회

가 서로 연합해 힘을 합쳐서 주

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회장 박 목사는 “OC교협은 

성경 읽기운동에 앞장서고 이

민 교회들이 선교적 사명을 수

행할 수 있도록 돕고 영적 대각

성 집회를 통해 교계와 목회자

들이 협력해 이민자커뮤니티

를 섬겨나가도록 하겠다. 따라

서 OC교협이 먼저 신뢰를 얻

어야만 한다. 세상에 영향을 끼

쳐야만 한다. 제가 섬기는 동안 

이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

나길 소망한다. 기도하는 교협, 

사랑하는 교협,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교협이 될 수 있

도록 계속 기도로 뒷받침 해주

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부회장 조형수 목사(풍성한

교회 담임) 사회로 진행된 이·

취임식에서 김근수 목사(OC목

사회 회장)가 대표기도를, 민 

김 집사(OC기독교전도회연합

회 회장)가 성경봉독(행16:6-

10)을, 아리랑합창단(단장 김

경자)이 특송한 후 고인호 목

사(전 KWMC공동의장)가 ‘하

나님이 이민교회에 두신 뜻’이

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이임회장 이서 목사가 

이임사를, 신임회장 박상목 목

사가 취임사를 했으며 이임회

장과 신임회장, 이임이사장, 이

임 후원이사에게 공로패를 증

정하고 신임 후원이사장, 신임 

이사에게 추대증서를 증정했다. 

이어서 신임이사장 이호우 

목사가 이사장 인사와 이사소

개를, 신임회장 박상목 목사가 

후원이사장과 후원이사를 소

개했다. 그리고 김종대 장로

(OC한인회장), 영김 전 가주하

원의원, 최석호 의원, 한기홍 

목사, 신원규 목사가 축사했으

며 김용철 서기가 임원소개, 이

수정 집사(캄코랄 단장겸 지휘

자)가 특송하고 증경회장 윤성

원 목사가 축도했다. 

이취임식을 마치고 열린 신

년하례식은 윤우경 집사(OC평

신도연합회 이사장) 사회로 시

작, 개회사 및 국민의례, 박상

목 회장 신년사, OC교협 임원

진의 축가, 케익커팅 및 결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OC교협은 2020년도 사업과 

관련 △지역단체장 초청기도

회 △삼일절 기념식 △성경읽

기 세미나 △부활절 연합예배 

△사모 Blessing Night △6.25 

상기 기념식 △선교대회 △광

복절 기념식 △영적 대각성 집

회 등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준호 기자>

새한교회는 12일 오후 3시 

설립 42주년 기념주일 감사와 

함께 노영호 담임목사 취임감

사예배를 드렸다.

송경석 목사 인도로 기도 김

영호 장로, 설교 강진웅 목사(

해외한인 장로회 서노회 노회

장), 김인식 목사(웨스트힐장

로교회 원로) 축도로 진행된 

감사예배와 취임예식은 성전

을 가득 메운 성도들과 축하객

들의 기도 속에 은혜롭게 진행

됐다.

말씀을 전한 강진웅 목사는 ‘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막

2:21-22) 라는 제목으로 “오래

된 가죽부대는 팽창돼 새 포도

주를 담으면 터질 수 있다. 새

로운 담임목사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브레이크를 걸면 새 

일을 할 수 없다. 융통성을 가

지고 새로운 목사와 협력해 새

로운 시도를 맘껏 할 수 있도

록 믿고 의지하고 한편이 돼 

협력해주기 바란다. 새 목사님

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새 창조

의 역사가운데 기쁨으로 동참

하기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

다.

이어 강진웅 목사의 집례로 

진행된 취임예식을 통해 노영

호 목사가 새한교회 담임목사

됐음을 선포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박은성 목

사(나성영락교회 담임)는 “목

사님과 새한교회가 마치 결혼

한 것과 같다. 이제 새로운 생

명을 잉태한 교회, 남가주와 세

계열방에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웨스트힐장로교회 김인식 

원로목사는 “이민목회의 십계

명은 모두 ‘참으라’고 한다. 하

나님이 음성을 들려줄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데 기쁨과 감

격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

고 이 새한교회에 기도로 뿌리

내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사

랑실천의 장이 되도록 하고 성

도들은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기 바란다”고 권면했다.

노영호 담임목사는 “그동안 

부목사로 사역하며 많은 것들

을 배워왔다. 이제 담임목회를 

시작하며 꿈꾸던 목회를 시작

한다. 이 교회 담임목사는 예수

님이다.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

되는 노영호가 될 것이다. 하나

님의 사랑으로 목양하며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 예수그리

스도를 증거하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 기도를 부탁한다”고 취임

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나성영락교회 교

역자들의 특별찬양은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

사했다. 노영호 담임목사는 나

성영락교회 교구총괄 수석부

목사로 사역했으며 가족으로

는 김성은 사모와 우영, 현빈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이성자 기자>

남가주목사회(회장 이정현 

목사) 2020년 신년하례 및 조

찬기도회가 5일 오전 8시 풍성

한교회(담임 박효우 목사)에서 

열렸다. 

윤건상 목사 인도로 시작된 

조찬기도회는 이정현 목사가 

환영사 및 신년인사, 주재임 

목사 대표기도, 박영섭 목사 

성경봉독, 윤에스더 목사 특별

찬송으로 이어졌다. 이날 김관

진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마

7:20-23)라는 제목으로 말씀

을 선포했다.

김관진 목사는 “많은 일했지

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 

못 받는다면 허망하게 된다”며 

“하나님 말씀 반석위에 굳게 

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날

마다 우리마음 새롭게 하여 변

화 받아야 한다. 코람데오 신앙

적 가치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불법을 

행한 자라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하나님

의 선한 뜻을 펼치겠다고 다짐

하며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특별기도 시간

을 가졌는데 △나정기 목사가 

‘2020년도 남가주목사회를 위

하여’ △박정희 목사가 ‘한인교

계를 위하여’ △김용남 목사가 

‘3.1절 행사를 위하여’ △박효

우 목사가 ‘미국과 우리조국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

도를 인도했으며 이태환 목사(

원로분과위원장) 축도로 마쳤

다. 

이어열린 2부 신년하례회는 

김엘리야 목사 사회로 시작, 

2020년 사업계획 보고 및 만찬

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은퇴이후의 시간을 전문직 

또는 기술 은사를 활용해 선교

할 수 있는 동력 GMAN 

UNIVERSITY 첫 번째 학기가 

시작된다. 이를 위한 모임이 

11일 오후 2시 GMAN 컨퍼런

스룸에서 열렸다. 

김정한 선교사 사회로 열린 

모임에서 최찬영 선교사는 “세

상 남은 시간을 선교로 보낼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된 것

은 없다”며 “자녀들이 다 성장

해 자녀걱정에서 벗어난 자들

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

며 제2의 삶을 사는 것은 기쁘

고 즐거운 일이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을 하는 것은 

고귀한 것”이라 말했다. 

최 선교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 나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조직까지 

갖춰 하게 됐다. 우리운동이 

전 세계 한인들뿐만 아니라 모

든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개념

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황금기선교사 운동

을 할 때 천국이 더 가까워오

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정일 선교사(키르키

르스탄), 홍지우 선교사(이스

라엘), 이경승 선교사(파라과

이), 김한나 선교사(중국), 윤상

혁 선교사(에티오피아), 하대

식, 정순연 선교사(요르단)가 

선교사역을 소개했다. 

GMAN UNIVERSITY는 

2019년 7월 16일 가주교육국

에 인가 신청했으며 수개월 만

에 가주교육국 인가학교로 승

인됐다. 

학사와 석사로 운영되며 학

사는 120학점, 석사 6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총 학점 중 

반은 전공, 반은 신학관련 학

점을 받게 된다. 2020학년도 

첫 번째 학기는 1월 15일 오리

엔테이션으로 시작되며 유호

정 교수가 바이블 ESL I, 조종

익 교수가 ‘성경구속역사학’, 

김정한 교수가 ‘황금기평신도

전문인 선교학’ 과목을 가르친

다.
<박준호 기자>

CMF 선교원(대표 김철민 장

로)은 지난 4일 정오 CMF선교

원 회관에서 ‘2020 CMF 선교

원 신년 하례예배’를 목회자 

선교사 등 100여명이 모여 예

배와 신년하례 행사를 가졌다. 

김철민 대표는 인사말에서 “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

었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

혜라고 고백한다”며 “금년 표

어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라는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

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은 자로서 사랑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원한다”

고 말했다

김철민 장로의 사회로 시작

된 예배에서 김인철 목사(오랜

지가나안장로교회)가 기도하

고, 권혜연 선교사가 특송을, 

엄영민 목사(전 KAPC 총회장)

가 설교했다.

엄 목사는 ‘사랑이 넘치는 

한해’(마22:37-40)라는 제목

으로 “CMF선교회의 금년도 

표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처럼 오늘 함께 하고 계신 여

러분들의 표어가 되기를 바라

면서 남은 생애 저와 여러분들

께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

기를 바란다. 또한 주님의 사

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이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들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서 특별 오현승 간사의 

찬양과 오서택 목사(뉴송교회)

의 격려사, 정우성 목사(남가

주광염교회)의 축사가 있은 뒤 

박신욱 목사(SEED선교회 미

주대표)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친 뒤 친교의 시간을 가졌

다.
<정리: 박준호 기자>

남가주 한국 예비역기독군

인회(KVMCF SC)는 지난 11

일 11시에 LA한인타운 말씀새

로운교회에서 1월 정기 모임 ‘

신년하례식 연임 임원인사 및 

호국기도회’를 했다.

1부 예배에서는 고남철 목사

의 사회로 본회 기도문을 다 

함께 하고 오재식 회계 기도, 

성경 봉독(벧전5:8-9) 백소피

아 총무, 주사랑선교회가 율동

과 찬양한 뒤 이정현 남가주한

인목사회 회장이 “3C 3P 전략” 

제목으로 “변화, 도전, 협력하

고 기도, 열정, 권능의 전략” 말

씀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임화자 전도사

가 특송, 안신기 목사가 봉헌

기도를 했으며 최훈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순서는 김회창 회장의 

사회로 임원 인사 및 호국 기

도회를 열고 구국기도에 최청

학 부회장, 국가군안보 기도 차

기학 부회장이 했으며 특별히 

오렌지카운티의 슈퍼바이저 

스틸 박 의원이 김회창 회장에

게 연임 축하하는 리더십 축하

패를 전달했다.

KCBC 대표 한기형 목사의 

격려사, KWMC 공동의장 총신

대남가주동문회장 김경일 목

사가 축사했으며 유당열 목사

의 감사기도로 오찬을 나누면

서 40여명이 신년하례회를 가

졌다.

본회는 매월 둘째 토요일 11

시에 LA 말씀새로운교회(2975 

Wilshire Blvd, #415, LA)에서 

모이고 있다.

▲문의: (213)268-9367

<기사제공: 남가주예비역기독군인회>

남가주목사회 신년하례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CMF 선교회 신년하례예배

GMAN UNUVERSITY 사역 위한 모임에서 최찬영 선교사가 격려사를 하고있다

남가주 예비역기독군인회 신년 인사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새한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한 노영호목사가 취임인사를 하고 있다.

“코람데오 신앙적 가치, 삶에 적용”

황금기선교사운동 실천 조직 갖췄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남가주 예비역기독군인회 신년 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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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일독학교
샘터성경사역원 LA지부 하성원은 생장점이 터지는 신약일독

학교를 오는 2월 5일부터 4월 29일(4월15일 휴강)까지 매주 수

요일 오전 9시30분과 저녁 7시에 실시한다. 강사는 김덕수 목

사. 김소연 사모, 임다나 권사, 정인주 집사이며 수강료는 50달

러(간식비, 수료증 포함)이다. 교재는 성경책, 신약워크북(현장

구입 가능), 신약네비게이션.

▲문의: (213)500-2948

 

한부모가정 자녀위한 특별프로그램
새가정모임(Divorce Recovery Ministry 대표 유호정 목사)은 

한부모가정 자녀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25일(토) 오전 8시

에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5-11학년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유니버셜 스튜디오 견학 프로그램으로 토요일 오

전 8시 LA비전교회(담임 김대준 목사)에서 출발하게 된다. 참석

인원은 선착순 12명이며 회비는 1인당 30달러다.

▲문의: (213)386-9191, (949)627-1452

 

칼그랜트 신청 및 안내 세미나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는 칼그랜트 신청 및 

안내 세미나를 27일(월), 오후 2시 3시 30분에 본교 도서관 GL2 

강의실(201 S. BASQUE AVE)에서 갖는다.

▲문의: (714)525-0088

 

‘시선’ 후원인의 밤
무대예술인 그룹 시선(대표 클라라김)은 지난 2019년 뮤지컬 

도산 제작 후원자들을 위해 8월21-23일 광복 75주년 기념 “뮤

지컬 도산” 감사공연을 갖는다. 이에 후원인들과 함께 “시선 후

원인의 밤”을 19일(주일) 오후 5시 용수산(950S. Vermont Ave)

에서 갖는다. 디너 티켓은 1인당 100달러이며 참석하고자 하는 

자들은 15일(수)까지 예약해야 한다.

▲문의: (213)500-5824. musicaldosan@gmail.com

“사랑으로 목양...예수님의 도구 되겠다”
남가주목사회 신년하례 및 조찬기도회

GMAN UNIVERSITY 사역 위한 모임 가져

2020 CMF선교원 신년 하례예배

새한교회 노영호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

“주님 사랑과 복음 전하는 교협”
OC교협회장 이취임식 및 신년하례식 

OC교협회장 이취임식 및 신년하례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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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단 신년하례회가 달라

지고 있다. 교단의 지향점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내실 

있는 행사로 바뀌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

동(총회장 김종준 목사)은 새

해 역점 사업인 ‘영성 회복’과 ‘

다음세대 부흥’을 선포하는 것

으로 사역에 시동을 걸었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총회회

관에서 7일 열린 ‘2020년 신년

감사예배’는 전통적 방식을 탈

피해 새해 교단을 이끌어 갈 

핵심 운동본부를 출발선에 세

우는 것으로 시작했다.

예장합동은 이날 행사에서 

1부 예배와 2부 하례회에 이

은 3부 발대식에 무게를 실었

다. 발대식에선 총회영성회복

기도운동본부(본부장 장봉생 

목사)와 총회다음세대부흥운

동본부(본부장 권순웅 목사)

를 집중 조명했다.

김종준 총회장은 “예장합동

은 ‘회복’을 키워드로 제104회

기를 열었다”며 “영성회복기

도운동본부와 다음세대부흥

운동본부가 회복을 위한 필수

요소인 영적 각성, 다음세대 

전문사역을 맡아 교단의 중심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어 장봉생 권순웅 본부장에게 

깃발을 수여했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에는 ‘총회와 노회, 교

회의 부흥을 위해 날마다 기도

하고 전도에 힘쓰며 헌신할 

것’이란 다짐이 담겼다.

영성회복기도운동본부는 오

는 13-17일 경기도 의정부 광

명교회(최남수 목사)에서 전

국 직분자 금식기도회를 연다. 

매달 한 차례 전국교회에 생방

송으로 중계되는 기도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세대운

동본부는 11일 서울 충현교회

(한규삼 목사), 18일 대전중앙

교회(고석찬 목사)에서 전국

교사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

어 거점교회를 활용한 다음세

대 교육프로그램 확산, 주중 

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

이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하성·대표총회장 이영훈 목

사)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에서 신년하례예배와 실행위

원회를 갖고 새해 사역을 시작

했다. 이영훈 대표총회장은 ‘

네 장막터를 넓히라’(사

54:1-3)를 제목으로 설교하고 

“만군의 하나님만 믿고 가자. 

성령충만의 장막터를 넓혀 절

대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자”

고 강조했다. 이 대표총회장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처

럼 순복음의 이름은 가졌으나 

영적으로 죽은 교회는 없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성령의 권

능으로 폭발적 부흥 시대를 열

어가자. 절망에 처한 세상을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하자”고 권면했다.

분열과 대립, 경제 위기, 외

교 고립에 처한 한국사회 재건

에 앞장서자는 독려도 이어졌

다. 이 대표총회장은 “동성결

혼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한국

을 망치기 때문에 절대 타협할 

수 없다”며 “어떤 것도 북한을 

변화시키진 못한다. 공산주의

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기독

교다. 복음으로 남북통일시대

를 이끌자”고 덧붙였다.

신년하례예배에서는 국가 안

정과 평화, 한국교회 연합과 일

치, 교단 부흥과 교회를 위한 특

별기도가 드려졌다. 미자립교회

를 위한 지원금도 전달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

동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

수석 목사)이 6일 동성애를 옹

호·조장하고 종교자유를 침해

할 개연성이 높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서명지 

110만여장을 청와대에 전달했

다.

이번에 전달한 서명지는 한

교총 주요 회원 교단이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전개한 서명

운동의 결과물이다. 총 110만

379명이 동참했다. 주요 내용

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비판을 

차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및 

동성혼 법제화 반대, 국가인권

위원회법 내 성적지향 삭제 등

이다.

국 가 인 권 정 책 기 본 계 획

(NAP)의 독소조항을 삭제하

라는 내용도 담았다. 한교총은 

서명지를 복사해 축쇄판 7권

으로 제작했다. 서명지는 청와

대를 통해 법무부와 국가인권

위원회에 전달되며, 국회에는 

오는 4월 총선 후 전달할 예정

이다.

류정호 대표회장은 “혹자는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

는 것을 두고 교회가 마치 소

수자의 인권을 부정하는 것처

럼 오해한다”면서 “우리는 동

성 간 성행위자들의 천부인권

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인

권으로 위장한 부도덕한 성행

위, 하나님의 창조섭리와 자연 

질서를 파괴하려는 잘못된 성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신적·보건적 

위기상황에 놓인 동성애자에

게 진정한 인권은 잘못된 성행

위를 중단하고 그 세계에서 나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교총 총무인 최우식(대한

예수교장로회 합동 총무) 목

사도 “입법부와 행정부는 법

을 통해 동성애를 옹호·조장

하고 종교자유까지 억압하려 

한다”면서 “이번에 전달한 

110만명의 서명지는 더 이상 

반기독교적 행위를 하지 말라

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설명

했다.

“북한에도 주님이 필요합니

다. 성령님, 북녘땅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8일 경기도 화성 수원흰돌

산수양관에서 열린 ‘제23회 북

한구원 금식성회’는 2000여명

의 기도 소리로 가득했다. 금

식성회는 2009년부터 매년 북

한 구원을 위해 열리는 국내 

유일의 집회다.

참석자들은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7끼를 금식하며 19

개 강의를 들으며 복음통일을 

간구했다. 이규 서울 신촌아름

다운교회 목사는 ‘통일한국 10

년의 섬김’ 강의에서 “일제의 

극심한 탄압을 받던 1945년 8

월 한국 국민은 누구도 광복을 

예상치 못했다”면서 “70년 넘

게 주체사상 아래 신음하는 북

한 주민도 마찬가지다.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창조주 하

나님께선 능치 못할 일이 없으

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앞으로 10년 

안에 두 번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를 

치른다”면서 “이 기간은 미래 

대한민국이 복음통일로 갈지, 

아니면 지금처럼 분단이 고착

화될지 판가름 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가 공

격을 받고 신앙의 자유마저 침

해되는 등 여러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1차

방정식을 뛰어넘는 고차방정

식을 갖고 계시다”면서 “그렇

기에 우리는 더 기도로 준비하

며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

다”고 당부했다.

그는 통일한국 시대를 준비

하기 위해선 청년을 변화시키

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부탁했

다. 이 목사는 “동서고금을 막

론하고 나라가 바뀌려면 청년

이 먼저 변해야 한다”면서 “한

국사회가 중요한 역사적 변곡

점에 서 있는데, 이럴 때일수

록 청년을 깨우치려면 우리와 

같은 아비 세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

정치 경제 선교 교육 분야의 

지도자를 세우고 북한구원을 

위해 매주 한 끼 금식기도를 

하고 매주 1회 북한구원을 위

한 기도 모임에 참석하며 통일

한국을 위한 백의 일조를 드리

는 데 힘쓰자”고 도전했다.

금식성회를 준비한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도 “오늘

은 주체사상교를 이끄는 김정

은이 태어난 날로 북녘땅에 하

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악한 영

이 가장 활개를 치는 날”이라

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으로 주체사상이라는 거짓 영

이 파쇄되고 김일성 김정일 동

상과 정치범수용소가 없어지

도록 간절히 부르짖자”고 도

전했다.

이어 “통일의 그날 북한 땅

에는 복음전파에 헌신 된 성도

가 먼저 들어가야지 신천지예

수교증거장막성전 포교꾼이

나 부동산 업자, 룸살롱 업주

가 선점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면서 “최전방에서 기습

전투에 대비하는 ‘5분 대기조’

처럼 말씀의 검과 전문성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북한

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북쪽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북한에 억류된 한국 

선교사 6명과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도

록 중보기도 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한복

협·회장 이정익 목사)가 “정부

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

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중심 

가치에 관해 확고한 신념을 갖

고 있음을 국민 앞에 공표하

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10일 오전 서울 종교교회에

서 이같은 내용의 시국선언문

을 발표한 한복협은 “정부가 

광화문과 서초동에 모인 국민

의 충정 어린 요청을 하나로 

묶어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더 부강한 나라로 발전시키는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선언문은 유관지 북한교회

연구원장과 허문영 평화한국 

대표,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가 

낭독했다. 100여명의 참석자

들은 선언문이 낭독되는 중간

에 ‘아멘’과 박수로 동의의 뜻

을 표했다.

한복협은 선언문에서 “오늘

의 대한민국은 심각하게 분열

돼 한반도 남쪽에 마치 두 나

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대립하

고 있다”면서 “해방 직후 남북 

분열에 이은 심각한 남남 분열

로 많은 사람을 염려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우려했다.

선언문에는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으로 돌

아가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

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면서 “여기에 기초해 보

수든 진보든 어떤 종류의 정치

적 독재에도 반대하며 경제적 

독점을 정당화하는 특권 재벌

이나 귀족 노조를 반대한다”

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남북

통일은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

는 체제 아래서 진행돼야 한

다”면서 “‘빠른 통일’ 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이 보장되는 ‘바른 통일’을 지

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미국 및 

자유 세계와의 연대를 강화하

라”면서 “남남갈등을 극복하

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

로 발전하다”고 촉구했다. 이

어 “북한이 종교 자유를 비롯

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

회가 되기를 촉구하고 국제사

회도 남북이 자유와 인권에 기

초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데 

노력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한복협은 고 한경직 정진경 

김준곤 임옥 목사 등 한국교회 

원로들이 주축이 돼 복음주의 

신앙에 따른 연합운동 확산을 

위해 1981년 설립됐다. 박종

화(경동교회 원로) 최성규(인

천순복음교회 원로) 김명혁(

강변교회 원로) 이영훈(여의

도순복음교회) 오정호(대전새

로남교회) 임석순(한국중앙교

회) 최이우(종교교회) 이재훈(

온누리교회) 고명진(수원중앙

침례교회) 정성진(거룩한빛광

성교회 은퇴) 목사 등이 한복

협을 이끌고 있다.

전 세계에 파송된 한국인 선

교사가 지난해 말 현재 2만

8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증가

세는 이어졌지만, 증가폭은 5

년 전보다 줄었다. 국내 기독

교 인구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선교사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

리하면서 허수를 없앤 영향이

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 국 세 계 선 교 협 의 회

(KWMA)는 14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해외선교사 파송현황

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현재 교단 선

교부와 선교단체 등 273개 기

관이 171개국에 2만8039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2018년 2

만7993명보다 46명 늘어난 것

이다. 2016년 파송선교사는 2

만7205명으로 전년과 같은 수

준을 유지했고 2017년에는 

231명 증가한 2만7436명이었

다. 2018년엔 2만7993명으로 

집계돼 557명 증가했다.

KWMA 측은 “2016년 이후 

증가 추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과거 한 해에 500-1000명씩 

증가하던 것에 비해선 둔화됐

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엇갈렸다. A씨는 “기독

교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어

서 추가 선교사 파송도 둔화 

내지 정체되고 있다”며 “그나

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선교사 통계가 체계적이지 

못해서 발생한 ‘허수’를 정리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

다.

B목사는 “예전엔 기관들이 

단독 파송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는데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은 뒤 여러 단체가 

쪼개기 후원 형태로 파송하는 

형태가 확산됐다”면서 “이 과

정에서 이중, 삼중, 사중으로 

중복 집계되는 선교사가 많았

다”고 설명했다.

KWMA도 선교사 통계에 ‘

허수’가 많다는 지적에 공감하

며 통계의 정확도에 공을 들여

왔다. 이번 발표는 200여개 기

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지

난해 11월엔 KWMA와 한국

(1)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재조명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해

였다. 100년 전 기독교인은 국민의 2%도 안 될 정도로 소수였으

나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을 배출하고 전국에서 일본 제국주

의에 맞서 자유 평등 정의를 외쳤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근대

로 거듭나는 중생의 사건이었고, 지난 100년은 기독교가 한민족

에게 민족종교로 우뚝 서는 과정이었다.

(2)교회로 번진 이념 갈등…전광훈 논란도
올해 대한민국은 분열과 갈등의 시간을 보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이슈가 양쪽으로 갈렸다. 갈등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으로 극대화됐다. 그의 사퇴까지 35일간 이념·진영 간 세 대결로 

국론이 분열됐다.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일부 교회와 신자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현 정부를 향해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교

회 안에서도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 정치적·이념적 갈등으

로 몸살을 앓았다.

(3)한·일 교회, 화해의 가교 역할 모색
일본이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뒤 한 

일 관계는 급속히 경색됐다. 한 일 교회는 성경 말씀에 따라 기도

하며 화해를 모색했다. 한국 기독교단체는 도쿄에서 일본 교회와 

공동시국기도회를 가졌고 일본의 기독교단체는 양국 관계 개선

을 위해 한국 교회와 힘을 합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사역 중

인 한국인 선교사들은 민간 외교관으로서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

해 노력했다.

(4)예장통합, 명성교회 세습 사실상 허용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은 지난 9월 총회에서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 논란에 대한 수습안을 통과시켰다. 수습안은 총회

의 권위를 명성교회가 받아들여 아들 김하나 목사의 설교 행정 등 

사역을 중단시키고 서울 동남노회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2021년 

이후 김 목사의 재청빙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요약된다. 예장통

합의 일부 교회는 총회의 결정이 초법적이라며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5)낙태죄 위헌 결정에 교계 반발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교계에선 헌재의 결정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역행하며 사실상 

태아살해를 정당화하는 반생명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교계 단

체는 2020년 12월까지 낙태죄 대체법안을 만들 때 낙태 숙려기간

과 상담제도를 신설하고 낙태 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

다고 요구하고 있다.

(6)반동성애운동 확산… 법 개정 등 추진
안상수 의원 등 44명의 국회의원이 동성애와 제3의 성(性)을 뜻

하는 성적지향(性的志向) 문구를 삭제하고 성별을 남녀로만 한정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건강한경

기도만들기도민연합 등은 지난 7월 공포된 경기도 성평등조례를 

폐기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은 동성

애 옹호 활동에 앞장선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12명의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7)중국·인도 등서 한국선교사 잇단 추방
중국과 인도 등에서 한국 선교사들의 추방이 이어졌다. 중국정

부는 기독교인 급증을 위기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중국 내 가정교회는 폐쇄되고 있으며 외국 선교사 추방도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인도에서도 강경 힌두 정권 하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 500여명의 한국인 선교사가 인도

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선교사들의 전략적 재배치가 시급한 과

제로 떠올랐다.

(8)경색된 남북관계 속 교계 평화 촉구
지난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미 및 남북 관

계가 모두 얼어붙었다. 6월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과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도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평화

를 촉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더 뜨거웠다. 각 교단과 교회, 선교

단체에서는 꾸준히 통일 선교대회, 평화기도회 등을 열며 통일 선

교를 준비했다.

(9)이단 사이비, 교회·캠퍼스서 활개
이단·사이비 집단은 올해도 어김없이 국내 교계와 대학 캠퍼

스, 해외 선교지 곳곳에서 성도들의 연약한 틈을 파고들려 했다. 

천안과 포항 등의 교계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등 이단들

의 포교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대학가에선 설문조사 심리

상담 토익공부 등을 미끼로 학생들을 미혹하는 이단·사이비로 인

해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10)사랑의 교회 ‘7년 내홍’ 극적 화해
폭로와 소송, 상호 비난으로 7년여 동안 갈등해왔던 서울 사랑

의교회(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대표 김두종 장로)

는 성탄절을 앞둔 지난 23일 극적 화해에 합의했다. 각종 소송 취

하, 교인 권징 해벌, 공동체 간 협력 등 합의각서에 명시된 내용은 

새롭게 출발할 사랑의교회 공동체를 기대하게 했다.

달라진 교단 신년하례회…핵심사역 전면에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앞으로 10년 ‘복음통일’ 판가름 날 것”

“정부는 헌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지...” 

전세계 파송 한국선교사 2만8039명

2019 한국 기독교계 10대 뉴스 
교단 지향점 명확히 하고 실천하는 장으로

한교총, 서명지 110만여장 청와대 전달

제23회 북한구원 금식성회 2000여명 참석

한복협 시국선언문 발표, 정부 갈등 분열 책임 촉구 

KWMA, 선교사 파송현황 발표…증가세 주춤

선교연구원이 협약을 맺고 선교

사 통계의 정확도와 깊이를 더하

기로 했다.

교단 파송 선교사의 경우 지난

해에도 꾸준히 증가해 전체 파송 

선교사의 45%를 차지했다. 1000

명 넘는 선교사를 파송한 상위 3

개 교단에선 선교사 파송을 꾸준

히 늘려갔다. 선교사 2명 중 1명

은 아시아권역에서 활동하고 있

었다. 최다 파송국가는 선교가 자

유롭지 못한 A국이었고 미국 일

본 필리핀 태국 등이 뒤를 이었

다.

선교사 가운데 1만4526명(복수

응답)은 주요 사역으로 교회개척

을 첫손에 꼽았다. KWMA는 목회

자 배경의 선교사가 많기 때문으

로 봤다. 다중 사역이 많은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적 특징에 따라 

교회개척을 기본으로 ‘현지인 선

교훈련 및 동원’ ‘복지·개발’ ‘캠퍼

스 선교’ 사역을 하는 경우도 많

았다.

2018년부터 항목에 들어간 선

교사 자녀 부분에선 20세 이상 자

녀가 7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교사 자녀들은 대부

분 다문화 환경에서 성장해 다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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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울증의 치유가 늦춰진 

이유

우울증으로부터 완전히 벗

어나기까지 나에게 오랜 시간

이 필요했다. 만약 내가 우울

증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영

적 지식이 있었다면, 더욱 빨

리 치유 받을 수 있었다고 믿

는다. 뒤를 돌아보면, 내 치유

가 지연되고 1년 이상 지속된 

다섯 가지 이유가 있다.

1)고통

상처와 고통은 그 즉시 해결

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서도 듣지 못했다. 감정적, 정

신적, 영적으로 느끼는 강한 

통증으로 인한 흐려진 마음 때

문에 생긴 내 상처를 계속 쌓

아두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하

나님의 말씀으로 내 상처와 고

통을 관리하고 돌보라고 말해

주었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되었

을 것이다.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고 나

서, 내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외롭

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얼

마나 오랫동안 이 우울증의 고

통에서 방황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여동

생의 죽음으로 인해 생긴 슬픔

과 상실을 처리해 나갈 수 있

었다. 내 동생이 하나님과 함

께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

게 되면서 내 여동생의 잔영을 

놓아줄 수 있었다. 

그러나 나에겐 여전히 풀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우울증에서의 

회복이 늦어진 이유였다. 내가 

결혼해서 집을 떠났을 때야 분

노와 원한스러운 마음을 떨쳐

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려 할 때 아버

지의 죽음이 내 치유를 늦어지

게 했다. 그의 자살로 난 다시 

분노가 일어났지만, 결국은 하

나님이 내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2)파괴적 음성 

나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

였고 사탄의 음성을 받아들이

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

워야 한다는 것을 누군가가 미

리 경고했다면, 내 치유는 좀 

더 빨라졌을 것이다. 나는 평

생을 교회에 다녔지만 어떻게 

사탄이 뒤틀린 생각을 내 마음

에 심으며, 또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나에게 우울증과 

고통과 영적인 압박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이 없었다. 또한 성경이 상처

받은 마음과 혼동된 정신을 극

복하게 도와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3)영적 억압

나는 영적 억압에 대한 지식

이 없었다. 사람들이 고통의 

영에 의해서 악몽에 시달리고 

육체적인 공격으로 밤낮 고통

당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다. 

내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

을 알게 된 것은 사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악령의 

공격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나는 싸우는 법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싸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다. 예수

님에 대한 믿음이 커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

아내며, 영적 자유를 찾을 수 

있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

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

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

코 없으리라”(눅10:19)라고 

말씀하셨다.

4)죄의 힘

나는 내 삶 가운데 행하는 

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내가 죄악가운데 살고 

비신앙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한, 마귀의 공격을 허용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

다. 내 교육, 문화, 사회적 가치

관, 그리고 가정에서의 학대가 

하나님의 가치에 반하는 것으

로 나의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 자신의 지혜와 지식

에 기대지 않기 위해서 내 삶

의 태도와 삶의 양식을 바꿨

다.

나는 오랫동안 걱정과 근심

의 영에 사로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또 

내 생각의 초점이 내 자신의 

안정된 삶이지 하나님을 위해

서 살아야 한다는 것에는 마음

이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불

순종의 삶은 감정적, 정신적, 

재정적 혼란만을 불러왔다. 

사람들과 물질을 주님 위에 

둘 때, 그것들을 잃게 되면 어

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통해 

걱정과 공포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는 물질에 더 의존했었기 때문

이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사탄의 하는 일을 때

려 부수셨다. 예수님은 악한 

영들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시

고 나로 하여금 평안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다. 예수님께

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

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

게 하려는 것이라”(요10:10)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주님보다 사람과 물질

을 더 높이 하면, 나는 근심과 

두려움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주 예수를 사람이나 

물질보다 더 믿고 의지해야 한

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심과 두려움을 상고

하는 것보다 더 묵상해야 한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심어줄 필요가 있으

므로, 마귀에게 근심과 두려움

으로 마음이 흐트러질 기회를 

주지 않는다.

나의 필요를 다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

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다. 내

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

을 의지하기까지는 참으로 오

랜 시간이 걸렸다. 내 삶에서 

희망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으로 소망을 심어놓으셨을 때, 

나는 절망과 우울증에서 놓여

나게 되었다. 

걱정과 두려움을 어찌 취급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됐는데, 

그 방법은 바로 회개하고 주님

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걱정과 두려움의 영

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기 때문이

다. 우울함에 다시 빠지고, 두

려움으로 지쳐버리고, 걱정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

이므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를 고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

음을 선포하기 시작함으로써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5)삶의 목적 결여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먼

저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그분

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지 못했다. 나는 예수님이 나

를 위해서 하신 일과 또 그분

을 믿어왔다. 그러나 아주 오

랜 동안을 예수님을 어떻게 사

랑의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

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계획을 

세우면서도 주님이 나에게 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

지 않았다. 그러다가 내 삶에

서 무엇인가 빠진 듯한 느낌을 

받았고 찾기 시작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을 예수

님께 드리고 그분을 섬겨야 한

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실제로, 내 삶이 나의 것이 아

닌 주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내 

우울증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때부터 교회에서 열

심히 활동하며 성경공부도 시

작하게 되었다. 우울증을 겪으

며 이러한 교훈을 얻는 과정은 

정말 괴로운 일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난 우울증을 

이겨냈고 이전보다 더 믿음이 

성장하여 삶에 열정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

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

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

유케 하리라”(요3:31~32). 

8. 음성

내가 우울증으로 더는 고생

하지 않고 있었지만 나를 짓누

르려 하는 또 다른 영을 대처

하는 법을 알기 전에는 우울증

에 다시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

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

하는 죄에 빠지면, 마귀는 영

락없이 찾아와 내 마음에 근

심, 걱정, 두려움과 절망하도

록 속임수를 써서 빠뜨리려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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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과 영적 치유”(13)

비신앙적 가치관 갖고 있는 것은 마귀의 공격 허용하는 것

주님보다 사람/물질을 더 높이면 근심과 두려움의 노예 돼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의 1차 선

교여행 현장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구

브로 섬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회

심시키고 갈라디아 지방에서 돌에 맞

아서 죽을 위험에 처하면서도 끝까지 

갈라디아교회를 개척하는 바울을 여

정이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2차 선

교여행(행15:36-18:22)을 함께 떠나

보겠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행

15:36-39)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온 후, 수리아 

안디옥교회에서 발생했던 율법지킴

에 대한 문제도 예루살렘 종교회의

를 통하여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2차 선교여

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

의 동행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

이 다투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

한도 2차 선교여행에 합류시키기를 

원했고,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특

별한 이유 없이 팀에서 이탈한 마가 

요한과 함께 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

다. 사실 사도행전에서는 마가 요한의 

문제만 거론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2:11-13에는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교회에 왔

을 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

와 베드로의 일행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

었습니다. 물론 그 교인은 이방사람

이었겠지요.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에

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오

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

식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들

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는 것이 야고

보 사도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급하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날 때 

그 교회의 담임목회자인 바나바도 함

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울의 눈

에 비친 베드로와 바나바의 모습은 ‘

외식’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은 외식

한 그들을 보면서 화가 많이 났습니

다. 그러나 바울은 마음을 가라앉히

고 바나바에게 2차 선교여행을 제안

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받은 바나바가 마

가 요한도 동참시키자고 했고, 끝까

지 그 의견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

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각각 선

교팀을 꾸리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

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떠

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심방하며 2차 선교여행을 떠

나게 됩니다.   

2차 선교여행(행15:40-18:22)

2차 선교여행의 경로는 수리아 안

디옥–다소–더베–루스드라–이고

니온–비시디아 안디옥–드로아–

네압볼리–빌립보–데살로니가–베

뢰아–아덴–고린도–겔그레아–에

베소–로도–가이사랴–예루살렘–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경로로 선

교여행을 하는 동안 빌립보교회, 데

살로니가교회, 고린도교회를 개척하

게 되고 고린도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교회에서 출발하

는 바울과 실라의 여정에 함께 동행

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길리

기아 지방을 거쳐서 갈라디아 지방에 

속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

디아 안디옥을 심방합니다. 루스드라

에서는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었고, 바

울 일행은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

정된 사항을 갈리디아교회 교인들에

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정문을 전달받

은 교회는 기쁨으로 더욱 전도에 힘

썼습니다. 

갈라디아를 떠나서 가고자 했던 도

시는 아시아(에베소)였습니다. 그러

나 성령께서 막으셨고, 북쪽 비두니

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서 바울 일행은 드로아(트로이)로 내

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

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을 본 바

울 일행은 배를 타고 드로아를 떠나

서 마게도냐의 항구도시인 네압볼리

를 거쳐서 빌립보로 향합니다. 예루살

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

아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파되는 순간입니다. 

빌립보에서는 자색 옷감 장사인 루

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

다. 이 때 빌립보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을 전하던 어느 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

옥에서 찬송을 하는 중에 큰 지진이 

나고 감옥터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이 

다 열릴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혔던 

모든 죄수들의 묶었던 차꼬가 다 벗

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 자결

하려는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

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

으리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

서 풀려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로 

이동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동안 회당

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시

기하는 유대인들이 돈을 주고 용역깡

패를 동원하여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데살로니가

의 유대인들의 박해는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도 데살로니가교회가 세

워집니다. ‘야손의 집 습격사건’으로 

인해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남쪽

의 베뢰아로 이동을 합니다. 

베뢰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었고, 많은 사람들

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베뢰아에서도 복음을 전

한다는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 유대

인들이 사람들을 베뢰아로 보내어 군

중들을 충동하여 바울 일행을 박해하

게 됩니다. 박해로 인해 바울은 아덴

(아테네)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실라

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베뢰아가 속

해있는 마게도냐 지방에 남겨두고 바

울 혼자 아덴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

마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엄청난 

박해를 받을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아덴으로 온 바울은 온 성이 우상과 

철학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아레오

바고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한 후 

고린도로 이동을 합니다. 고린도에서

는 생업이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어 1년 6개월을 동

역할 때 고린도교회가 세워집니다. 고

린도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중에 마게

도냐에 남겨두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서 마게도냐 지방(특별히 

데살로니가교회)의 교회 상황을 보고

합니다. 데살로니가교회는 박해 속에

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며 

위로와 격려를 해 주기 위해서 편지

를 씁니다.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전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후서, 갈라디아서 발생

데살로니가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전서의 내용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칭

찬’을 합니다. 또한 ‘재림하실 예수님’

을 바라보며 끝까지 잘 견디라고 ‘위

로’하며 ‘격려’합니다. 이것이 데살로

니가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

서 데살로니가후서를 쓰게 되었기 때

문에 데살로니가후서의 내용은 복음

적인 종말론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교회를 개척하고, 데

살로니가전서와 후서를 쓰는 동안에 

갈라디아교회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울 사도는 가짜 사도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상황

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짜 사도

가 되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 복

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간 갈라디

아교회 교인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갈

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시작은 바울 

사도권의 정당성부터 선포하며 시작

하며, 그 필체와 표현은 상당히 거칩

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에 관하여 확실

하게 정리를 해 줍니다. 율법이 아니

라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선교여행을 마치며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3권의 

서신서를 쓴 후에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를 떠납니

다. 돌아오는 길에 브리스길라와 아

굴라는 에베소에 남겨두고 바울 혼자 

예루살렘교회를 들렀다가 수리아 안

디옥교회로 복귀합니다.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의 목표지는 에베소가 될 것

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브리스길라

와 아굴라를 미리 파송해 놓았기 때

문입니다. 에베소를 공략하려는 바울

의 전략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을 마치고 3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그 

기간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

베소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아볼로

라는 훌륭한 인재도 발굴하여 고린도

교회로 파송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울과 함께 3차 선

교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dsukim@gmail.com

드라마 신약 (11)

김덕수 목사
(생터사역원 LA지부장/하늘소망교회 담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빌립보교회, 데살로니가교회, 고린도교회 개척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전후서, 갈라디아서 저술



다섯 번째로 종교적 자유가 

박탈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특히 미국에는 크리스천과 

유대교 그리고 기타 종교를 

거부하는 단체가 몇 있는데 

그중에 FFRF, SPLC와 ACLU

란 단체가 있다. 이들은 무신

론자 단체이고 어떻게 해서든 

크리스천들을 말살시키려는 

단체다. FFRF는 Freedom 

From Religious Foundation

의 줄인 말인데 이들은 전적

으로 무신론 단체다. 지난 

40-50년 동안 미국의 종교단

체를 무너뜨리려고 무단히 애

를 쓰고 매번 소송을 걸고 있

는 단체다. 그런데 매번 법정

에서 패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만 있으면 계속 소송을 

하고 소위 “아니면 말고”란 

자세로 덤벼든다. 이들과 합

세한 단체가 ACLU인데 이들

도 역시 반 크리스천그룹이

다. 그리고 최근에 부상한 단

체가 있다. 

물론 오랜 세월 동안 자신

들을 숨기도 이중인격자의 모

습을 보여왔지만 최근 들어 

이들이 수면위로 부상하는 일

이 있다. 그 그룹이 바로 

SPLC, 즉 Southern Poverty 

Law Center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남부빈곤법률센터

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매년 

“증오그룹” 리스트를 발간하

는데, 모든 크리스천 교회와 

비영리단체들을 “혐오그룹”

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정체성을 잘 모르는 사

람들은 크리스천들이 혐오그

룹이라고 잘못 생각할 정도로 

악랄하게 행동을 취하고 있

다. 이들은 2012년도에 칙필

레를 돕고 있는 Family 

Research Council에 총기를 

들고 들어와 총기 난사한 사

람을 변호한 그룹이다. 범인

이 “나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

을 죽이고 칙필레 샌드위치를 

그 얼굴에 바르겠다”라고 시

인한 사람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이외에 문제를 야기시킨 일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

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영

향력이나 정치압력이 너무 강

하다 보니 크리스천 비즈니스

들이 한둘씩 자신의 믿음 표

현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운영 

방침까지 바꾸는 일이 일어나

고 있다. 지난해 말엽 그 유명

한 칙필레 단체가 더는 크리

스천그룹에 후원금을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이 그룹이 바

로 칙필레체인 식당이다. 

이 회사의 경영진들은 그동

안 SPLC, 즉 남부빈곤법센터

에 후원금을 보내고 있었다. 

주일에도 문을 닫고 사업을 

안 하던 칙필레가 반기독교 

단체인 남부빈곤법률센터를 

돕고왔던 것이다. 그러니 이

제 주일에 문을 열 시기도 얼

마 안 남았다. 그동안 칙필레 

체인점에 오만가지 위협과 협

박을 받고서도 그들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서서히 세상과 타협하고 반기

독교 단체와 타협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불매운동을 

벌이기 전에 이 회사를 위해

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지

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설립

자의 비전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여섯 번째로 공립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큰 피해가 올 것이다. 

2020년도 캘리포니아 교육

청의 정책을 살펴보면, 종교

자유에 대한 도전이 더 심해

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크리

스천 학생들에게 타협하지 않

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

갈 계획이다. 아이들의 성 교

육과정을 비롯한 교내에서 종

교 활동 등 많은 제제가 있을 

것이다. 학교 교사들 가운데 

신앙인이 있지만 이들의 능력

은 매우 미흡하다. 그래서 자

신의 주장을 성경적 견해로 

발표한다면 그 즉시 해고당하

는 일들이 빈번하다. 

물론 우리 협회가 있어서 

그냥 보고 있지는 않지만, 많

은 크리스천 교사들이 이들 

압력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 특히 학부

모들이 하실 일 있는데, 가능

하면 학부모회에 참여하시길 

바란다. PTA, 즉 Parents 

Teacher Association인데, 이 

학부모회는 한국의 학부모회

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미

국에서는 교사나 학교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정책을 세

우는 일까지 관여할 수 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대량으로 

PTA에 참여하신다면 여러분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그나마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수시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PTA에 참여할 수 없다면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들어가

서 교사와 좋은 유대관계를 

맺고 또한 학교의 소식과 정

보도 접하시길 바란다. 영어

가 안 돼도 상관없다. 학부모

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르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의 

학습을 돕는 기구를 마련하고 

학용품들을 정리하는 등등의 

일이다. 그러니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없겠

지만 시 의회에도 종종 참석

하셔서 이들이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지 아실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곳에서 이들의 정책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함이

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교회의 

대립이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반기독교 정책을 거의 매 기

회 때마다 창출해내고 있다. 

SB360과 ACR99 법 발의안을 

알고 있지 않은가? 주 정부에

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교회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IRS는 

물론이고 주 정부에서 교회들

을 향한 정치적 핍박을 시작

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는 교

회마다 교회 헌법/정관 또는 

내규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교단의 헌법을 재검토하시고 

헌법안에 성경적 결혼관이나 

인간의 성에 대한 성경적 해

석이 잘 되어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우리에

게 연락하시라.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샘플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카

페, 바자회, 선교금 마련 판매, 

그리고 주일 음식 판매 등등

에 대하여도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만들어놓은 비영리단

체 판매 규율을 참고하고 교

회 CPA와 의논하시기 바란

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이유든 

판매는 금하고 있다. 

필자는 미국에 72년부터 살

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해

왔고, 특히 1978년 대학을 다

니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난 

후 주님의 부르심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36여 년 동안 

사역을 해왔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특히 느헤미야의 성

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문

득문득 떠오른다. 

느헤미야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52일 만에 예루

살렘 성벽을 중건했다. 그런

데 그 과정에서 특별히 필자

의 마음에 도전을 주는 것은 “

한 손에는 장기, 다른 한 손에

는 무기”란 대목입니다. 마찬

가지다. 이제 우리는 21세기

에 미국에 살면서 한손에는 

성경을 또한 다른 한 손에는 

법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권익을 지켜내야 한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만 주님의 섭리를 믿고 힘 있

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주

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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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오전 10시 니카라과

연합장로회 선교사내외, 목회

자내외들이 함께 니카라과연합

장로회 교단 강당에 모여 함께 

신년예배를 드렸습니다.

Enrique Zamora 목사의 사

회로 Jorge Castillo 목사의 찬

양 인도, Juan Carlos Davila 목

사의 교독문, Damaso Perez 목

사의 기도와 이재경 선교사의 

성찬식 집례, 오영관 선교사의 

설교와 김인선 선교사의 축도

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니카라과 목회자 사모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선물을 드리고, 

목회자들에게는 달력과 다이어

리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함께 

애찬을 나누었답니다.

니카라과 장로교회들과 목회

자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

오.

한편 목회 자료가 거의 없는 

현실 가운데 목회하고 있는 니

카라과 현지인 목회자들을 위

해 오영관 목사께서 지난 2015

년부터 목회자 핸드북을 펴내 

세미나를 통해 그 효과적인 사

용 방법을 안내하는 2020 목회

자 핸드북 세미나를 2019년 12

월 30일 오전 9시 마사야제일

장로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10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석

한 가운데 교회력에 따른 주일

예배 설교 자료, 성경 비유를 

중심으로 한 저녁예배 설교 자

료, 찬송가, 교독문등이 수록된 

2020 목회자 핸드북의 적절한 

사용을 강의하였습니다. 특별

히 2020 목회자 핸드북에는 주

석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목회

자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중요

한 단어에 관한 주석을 삽입하

였습니다.

모쪼록 니카라과 현지인 목

회자들이 성경 말씀을 잘 묵상

하고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니카라과에서 이동홍 드림

missionnica21@gmail.com

선교 편z지 니카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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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시해야 할 점들: 종교 자유 박탈 증가, 공립학교 더 심각할 듯

                 		 교회향한 정치적 핍박 시작, 내규 마련해 대비

한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엔 법 갖고 우리 신앙과 권익 지켜내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시겠는가…(하)

주성철 목사
태평양법률협회

니카라과연합장로회 신년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6번째 목회자 핸드북 세미나에서 오영관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니카라과연합장로회 신년예배 

6번째 목회자 핸드북 세미나 



▣ WORD & IDIOM

* (so) that A (should) ~: A가 ~ 하도록, 이는(그래서) ~ 하려 함이다  * no longer ~: 더 이상 ~가 아

니다  * not for A but for B: A를 위해서가 아니라 B를 위해서  * from now on: 이제부터  * regard ~: 

(어떤 감정이나 태도를 갖고) ~를 보다  * from a worldly point of view: 세상적인 관점에서  * though: 

(비록) …이긴 하지만, 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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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교회의 고난은 진리의 생활과의 관계에서 빚
어집니다. 신자의 길은 고난 속에서 진리를 따
름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고난을 잘 다뤄
야합니다. 어떻게 다룰까요? 첫째, 기도해야합
니다. 고난의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진실되이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실상을 알
게 하시고 그와의 교제를 더 깊게 하십니다. 고
난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합니다. 둘
째, 기쁨이 생기기까지 기도해야합니다. 괴로

움은 하나님과의 교제단절로 오는 것이기 때문
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자유로움과 찬
송이 생깁니다. 셋째,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납
니다. 야고보의 기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고
난을 다루심을 보는데서 생긴 것입니다. 부활
하신 주님은 고난당하는 성도 안에서 성령으
로 기이한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으로 교회는 
부흥합니다.  

곤고한 날에 우리가 할 일(약5:13)찬190장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는 신자의 정상적인 삶
에 마음을 둬야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
지고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는 헛맹세를 경계
하라고 합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쳐진 신자는 여전히 참된 삶을 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거짓맹세를 이길까요? 첫
째, 교만하려는 정욕과 싸워야합니다. 헛맹세
로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교만의 원인, 육
의 부패성의 활동 때문입니다. 자기자랑의 욕

망이 경건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
해 자기를 가리기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진실주의로 살려고 힘써야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것이 좋지, 거기에 
부풀리거나 비굴하게 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
한 삶이 아닙니다. 셋째, 교만에서 오는 여러 죄
를 경계해야합니다. 새해목표 역시 하나님 앞
에서 진리로서 죄와 피흘리기까지 싸우는 일
에 둡시다.

헛맹세를 경계함(약5:12)찬518장월

교회생활의 고난이 질병에서 많이 나옵니다. 
영혼의 고통으로 고난 속에 있을 때 교회는 어
떻게 다뤄합니까? 첫째, 교회에도 병든 자가 생
길 수 있습니다(14). 일반은총의 범주를 벗어
나서 생활할 자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때 우리는 먹으나 마시나 모두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기 위해 주어진 자연혜택을 감사히 받
아야 합니다. 둘째, 장로를 청해 기도해야합니
다(14). 질병으로 오래 고통 하는 신자는 장로

들을 통해 치유의 은총을 간구해야합니다. 주
의 이름으로 치유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은 교회를 통해 일하심을 우리는 믿
어야합니다. 셋째, 죄를 고백하며 치유를 기도
해야합니다(16).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
뜨린 죄를 처리해야합니다. 모든 병은 죄와 관
계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함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병든 자에 관한 교회사역(약5:14-16)찬484장수

그때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의 효력을 중요하
게 여겼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이런 기도를 통
해 보여져야만합니다. 왜 이 기도가 필요합니
까? 첫째,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 기도를 통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
가야합니다. 둘째, 교회가 더욱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

니다. 참된 기도가 이루어질 때 위로 오는 평안
이 우리를 지배합니다(딤전2:1-2). 셋째, 부흥
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신실한 말씀
사역과 신실한 기도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
고 위로부터 임하는 치료가 따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은 기도하는 의인의 섬김
을 통해 일어납니다. 새해는 이 부흥의 불이 활
활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의인의 간구(약5:16)찬479장목

엘리야의 기도를 본으로 생각한 야고보는 그 
효력을 자신이 경험하고 교회에게 구체적인 길
을 보여줍니다. 첫째, 그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
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
대로 한 기도이니 그만큼 진실된 헌심으로 나
아갔습니다. 목숨내댄 기도가 진실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말씀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먼
저 하나님이 비를 주리라는 약속을 알고 그것

을 따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약속에 근
거한 기도만이 간절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
망에 근거를 두면 진실된 기도를 드릴 수 없습
니다. 셋째, 인격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
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인격적 교제는 기도의 효력을 가져옵니다. 엘
리야 같은 효력 있는 기도의 삶으로 새해를 시
작합시다.

금 간절한 기도의 효력(약5:17-18)찬482장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해야 할 가
장 위대한 일을 무엇이라 합니까? 첫째, 진리를 
떠난 자 곧 이단자를 미혹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입니다(19). 진리를 옳게 분변해 진리를 밝힘
으로 거짓에 빠져 방황하는 자를 돌이키게 하
는 일이 어떤 사역보다 더 위대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주된 사역이고 목사의 제일의 사역입니
다 둘째,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19). 진리를 
알 때 실제적인 구원이 일어나고 영혼의 자유

함이 생깁니다. 진리인 복음을 잘 깨닫고 깨닫
게 하는 일이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셋째, 많
은 죄를 책임지는 사역입니다(20). 구원받은 신
자에게도 항상 죄는 유혹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죄를 책임져야합니다. 이것이 진
리의 사역이고 복음전도의 사역이고 영혼의 사
역입니다. 죄를 진리로 덮어버리는 위대한 사
역에 헌신하는 새해를 만듭시다.

가장 위대한 사역(약 5:19-20)찬258장토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2 Corinthians 5: 15-17 
 15) And he died for all, that those who live should no longer live for themselves but 

for him who died for them and was raised again.
16) So from now on we regard no one from a worldly point of view. Though we once 

regarded Christ in this way, we do so no longer. 
17)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NIV 2011>

▣ GRAMMAR

 영어로 보는 성경 (49)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 STUDY & THOUGH 

■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일차적 목적은 속죄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에 있다. 이 화해는 인

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유도하지만 오직 산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여기서 산자란 그

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에 동참한 자를 말한다. 사실 부활

은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기에 분명히 산

자이다. 산자의 특성은 영적인 변화이다. 이 새로운 영적 변화로 인하여 산자는 이전의 방식이 아니라 그

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합당한 새로운 방식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 God made us into new creations in Christ.

 livingstonech@gmail.com

                            	 15) And he died for all,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위해 죽었다, 

            	    (so)  that          those who live           should no longer live 

                           그래서 or 이는      살아있는 자들             더 이상 살지 않게 하다                                   

                            for themselves          but       for him     who died for them 

                          그들 자신을 위해       그러나   그들 위해     그들을 위하여 죽은    

                               	 and           was raised again.

                                     	 그리고      다시 올림을 받은 ⇒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는 산자들이 더 이상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죽

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 이 문장에서 <that>이하는 그분(예수 그리스도)이 돌아가신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so that A should ~> 

과 <not for A but>의 용법을 숙지하여 단어의 배열 순서를 우리말 어법에 맞도록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 <those 

who live> <for him who died for them>에서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바로 앞의 <those와 him>을 각각 가리

킨다.     

     16) So       from now on          we regard no one            from a worldly point of view.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 그러므로 이제부

터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Though we once regarded Christ                        in this way,   

                  비록 우리가 전에 언젠가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이런 방식으로

                            	 we do so no longer.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 ⇒ 비록 우리가 전에 언젠가는 이런 방

식(세상의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  

    17)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그러므로     만약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안에 있다면,      새로운 창조가 온 것이다: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옛것은 갔다,             새것이 여기에 있다! ⇒ 그러므로 만약에 누구든지 그리스

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창조가 도래한 것이다: (즉) 옛것은 지나갔고 새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

다!

* <we regard no one>은 <we don't regard anyone>과 같은 의미이지만 우리말과 달리 영어는 흔히 명사를 부정

한다. <the new creation has come>과 <The old has gone>은 현재완료형 문장이다. <have(has)+PP>형태의 현재

완료시제는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이나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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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독교 예술에 무슨 

일이 있는가?

최근 나는 기독교 예술과 우

리가 세상의 창조적인 시도들

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

을까라는 주제로 생각을 많이 

했다.

한 크리스천 가수(Michael 

Gungor)는 그와 친구들은 첫 5

초만 들으면 어떤 음악이 ‘크리

스천'인지 실패하지 않고 맞출 

수 있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 

음악들이 더 가짜 같고 진부하

기 때문이다.

보노(Bono)는 기독교 예술

은 아이러니하게도 진실함이 

결여돼 있는데, 성경의 찬송가

책인 시편에서는 진실함이 너

무도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말

했다.

나는 기독교 미디어계 자체

가 독특한 틈새시장을 개척했

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말

해서 이들은 최고의 영화, 가장 

독창적인 음악 또는 가장 독특

한 책을 창조하지는 않는다. 그

것이 만들어지는 데는 일정한 

경계가 있는 경향이 있고, 이 

경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

함을 준다. 

다른 말로 사람들이 기독교 

미디어를 지속적으로 보는 이

유는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이

다.

우리는 하비 로비(오클라호

마에 있는 공예품을 파는 가

게)에서 원본처럼 보이지만 대

량생산된 키치한 예술품을 사

거나 '빈티지'한 나무에 좋은 

구절이 새겨진 것을 살 수 있지

만 최소한 이것에는 욕이나 누

드가 없을 것이다. 

많은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안전함과 대피처가 정직, 진실

성 그리고 위험보다 더 소중한 

세계에 속하고 있다.

우리는 좋은 것보다는 안전

해지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

도 이것은 C.S 루이스가 나니

아 연대기에서 하나님을 아슬

란이라는 캐릭터로 표현한 것

과 정확하게 반대다.

“아슬란은 사자에요. 아주 대

단한 사자.” “오오” 수잔은 말

했다. “나는 그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안전한가

요? 나는 사자와 만난다는 게 

불안하게 느껴져요.”

“안전?” 비버가 말했습니다. 

“누가 안전에 대해서 말했나

요? 물론 그는 안전하지 않습

니다. 하지만 그는 선합니다. 

그가 그 왕이라고요. 내가 말했

잖아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중 가장 좋아하

는 것이다. 그는 안전하지 않지

만 그는 선하고 좋으신 분이다. 

쓰나미의 아름다운 힘이나 파

괴적이고 슬슬 기어오는 회오

리바람처럼 하나님은 안전하

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하

지만 그분은 좋으시고 아름다

우시다.

미국의 기독교는 어떤 것은 

허용되고, 어떤 것은 의심스럽

고, 어떤 것은 절대로 금지된 

공간을 만들었다. 나는 ‘재즈 

같은 하나님은’이라는 영화를 

보았을 때 웃어버렸다. 이 영화

는 더 통렬한 것이 돼야 했다. 

기독교 영화가 되기 위해서 그

들은 영화 전체에서 욕설을 조

금 사용했지만 더 이상 나쁜 것

은 없었다.

나는 영화관에서 걸어 나오

면서 이 영화에 대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문했다. 내 대

답은 다른 모든 기독교 미디어

처럼 창조적이어야 한다는 것

이다. 이 영화는 상당히 좋다. 

기독교 영화로서는.

왜 기독교인들은 다방면에 

걸쳐서 좋은 영화나 음악을 

만들 수 없는가? 

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일하

는 기독교인 창작자들을 찾아

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컨저

링 영화의 창작자들은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영적 세계의 실

제에 대해 굳어있는 미국인들

을 일깨우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다. 마블의 “닥터 스트레인

지”의 크리에이터 역시 우리 

주변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을 마법이라

는 상징을 사용해 비슷한 사명

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이

러한 창작활동들은 주된 것이

라기보다는 예외에 가까워 보

인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기독

교인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을 위한 벽과 경계선 안에서 피

난처를 찾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이런 것을 말해도 될

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

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기

독교인이 이러한 생각을 세상

의 다른 것들보다 더 많이 생각

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작

업이 장애물이고, 결국 그리스

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데 방해

물이 된다.

우리가 그 속에서 일할 수 있

는 벽을 쌓는다면 우리는 한줌

의 기독교인들에게 효과적으

로 부응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세계에 미치는 것에는 실패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처럼 우리

가 갖고 있는 ‘비둘기 같은 순

결함’을 조금 내려놓고 더 영리

해지고 독창적이 돼야 한다.

기독교 예술에는 자유가 필

요하다

올해 초 크리스천 래퍼

(Lecrae)가 미국의 인종차별에 

대해 발언하기 시작하면서 많

은 주목을 받았다. 그에 대한 

반발이 그와 그가 자신의 작품

을 창조하는 방식을 바꿔놓았

다. 사람들은 그가 ‘기독교적인 

것들로 랩을 하는 착한 크리스

천 래퍼’라는 이미지를 원했지

만 그가 자신이 마주하고 몸부

림치고 있는 진짜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자, 많은 기독교

인들이 그에 맞서기 시작했다.

레크레가 크리스천 아티스트

가 말할 수 있도록 허락된 경계

의 바깥을 배회하기 시작하자 

다른  이들은 예민해졌다.

나는 블로그의 '게시' 버튼을 

누르면서 내가 세상에 내보인 

것에 대해서 불안해한 적이 많

았다. 너무 나갔나? 나는 종종 

나에게 물어보았다. 내가 이번

에는 너무 많이 나누었나? 

그래도 내가 정직함과 연약

함에 대해 말할 때마다 피드백

은 항상 긍정적이었다. 나는 꾸

며내고 세세하고 예의바른 대

화에 기독교인들이 싫증나 있

고 우리는 이 세계와 우리의 영

혼의 뒤틀린 부분을 다룰 준비

가 돼있다고 생각한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기독

교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즐

겁고 편안한 세상에서 고통과 

분노와 슬픔과 분쟁이 없이 사

는 것인 척 해왔다. 우리가 이

러한 현실들에 눈을 더 뜨게 될 

때 우리의 예술과 목소리와 우

리의 증언이 더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진 척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더 정직해

져야 할 필요가 있는 세상에서 

나의 분노와 외로움과 깨어짐

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

다. 그리고 나는 당신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세상의 

부서지고 상처받은 장소들을 찾

아가 만지는 것일 수 있다. 우리

는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증언하는데, 인위적이기보다는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한

다. 우리의 예술은 우리의 편안

한 커뮤니티 바깥에 있는 누군

가에게 도달하는 것을 막는 거

품을 관통해야 한다.

편안한 안전지대 넘어 불신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처치리더스.컴, 작가 에단 레노에게 듣는 기독교예술의 영역확장위한 제언 소개 

최근에 친구와 함께 있다가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게 됐다. 나

는(Ethan Renoe, 에단 레노는 강연자, 작가, 사진작가) 그에게 

어떤 타입의 음악을 듣느냐고 물었고 그는 내게 자신이 ‘기독교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다.

나는 그게 장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기독교인들은 

모든 장르의 범위에 걸쳐서 음악을 만들 수 있고, 내가 좋아하

는 메탈 밴드의 상당수는 기독교인들이다. 하지만 나는 존 포어

맨이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다. 음악은 크

리스천이 아니다. 예수님은 음악이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 돌

아가시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말에 

대해 지적한 것을 좋아한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기독교 예술은 안전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만 가지고는 복음을 기독교 바깥 세계에 전하기에는 불충

분하다(‘Christian Art’ May Be Safe, But Is It Good?).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정직하게 증언해야 
세상에서 분노와 외로움과 깨어짐 더 이상 숨기지 않아

<9면에서 계속>

△영적/정치적 혼란 속에 있

는 대한민국이 회개와 기도, 부

흥을 통해 회복되어 세계선교를 

위해 더욱 크게 쓰임 받고, 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며, 자유/

복음 통일의, 길이 열리도록 기

도한다 등의 목적을 갖고 있다. 

김춘근 교수는 “미국은 청교

도 신앙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

다”며 “올해가 청교도 이주 400

주년이다. 교회의 순수성과 아름

다움 그리고 거룩성을 부흥으로 

이끌면서 청교도 신앙회복 대운

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하

고 “미국에 대부흥이 오면 세계

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이번 

기도운동을 통해 세계가 변화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회장 한기홍 목사는 “청교

도 미주이주 400주년 기념 연합

기도회 시작하며 기도하면서 자

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연합기도

회 주제를 이사야 60:1를 말씀

으로 정했다”며 “모든 미주에 세

워진 한인교회들이 연합해 일어

나 빛을 발하는 기도회 될 때 하

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이

라 말했다. 

한 목사는 “오늘날 미국은 하

나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있다. 

다시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이시

며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야 하

는데, 제2의 청교도들로 한인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 소망은 오직 예수 오직 성

경으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다. 

청교도 신앙 본받아 교회가 일

어날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미국 회복시켜주실 것”이라 말

했다.

연합기도회 조직위원회는 오

는 18일부터 3월말까지 준비위

원장 강순영 목사가 미주지역 

한인교회들을 방문하게 된다. 방

문도시는 한인교회가 10개 이상 

있는 지역에 2일 정도 머물며 기

도의 불씨를 지키게 된다. 

남가주의 기도회는 오는 5월 

7일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리는 

국가기도의날 기도회, 그리고 

11월 1일 다민족 기도대회로 모

이게 된다. 
<박준호 기자>

<9면에서 계속>

소금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다시 한번 청교도 정신

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한다”

고 말했다.

샘신 목사와 이지연 변호사 사

회로 시작된 2부 축하행사는 모

시&코리 축하특송, 한인대표들

과 히스패닉, 방글라데시 및 소

수민족 대표들이 화합과 축복의 

시간을 가졌으며 주디추 연방하

원의원이 격려사를 했다. 

이어 신승훈 목사가 환영사를, 

브래드 위테이커 공화당 후원의

원장이 축사했다. 이어 장태한 

교수가 ‘한인이민역사’ 주제로 

특강했으며 한국의 명인들이 공

연했다. 

장소를 밀레니엄빌트모아호

텔로 옮겨 열린 3부 환영만찬은 

샘신 목사와 윤우경 아나운서 

사회로 시작됐으며 이상명 박사

(준비위원장)가 개회선언을, 이

병만 회장이 환영사, 바리톤 장

상근 교수가 미국국가와 애국가

를 불렀다. 

이어 장태한 교수가 ‘한인이민

역사’에 대해 특강했다. 이날 행

사는 한인명무전 팀의 공연후 

마쳤다.
<박준호 기자>

‘미국 속에 빛과 소금이..

“제2의 청교도로 한인 사용...


